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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그런데 최근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해짐

에 따라 소셜 미디어에서의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털 검색량 증가추이,소셜 웹 콘텐츠,인터넷 뉴스 기사

의 댓글 등 소셜 웹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에 반영된 L-글루탐산나트륨과 사

카린나트륨 두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본 연구

는 L-글루탐산나트륨과 사카린나트륨에 대하여 각각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연구는 네이버 검색량과 검색량 증가구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여

L-글루탐산나트륨과 사카린나트륨을 검색하게 되는 계기를 파악하였다.두 번

째 연구는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블로그,카페 게시물에서 두 식품첨가물과

함께 출현하는 연관어들을 분석하였다.세 번째 연구는 두 식품첨가물과 관련

된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의 긍정 부정 성향과 내용을 분석하였다.검색량과

언론보도 분석을 위해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검색어 ‘MSG'와 '사카

린’으로 PC와 모바일 검색에 대해 5년 간의 검색량 현황과 함께 검색량이 증

가한 구간에 발생한 주요 언론보도를 검색하여 조사하였다.연구결과,소비자

들이 L-글루탐산나트륨과 사카린나트륨에 관심을 갖고 검색하게 되는 데에는

방송과 언론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는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식약처 보도자료

가 배포된 기간의 검색량 증가는 공중파나 종합편성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된

주간보다 낮게 관찰되어 식약처 보도자료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카린나트륨 허용품목 확대에 관련하여서는 인식전환에 앞서 섣부

른 확대였다는 우려 기사와 함께,식품첨가물 제거법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함

께 관찰되어 소비자들이 사카린나트륨의 허용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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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은 아님이 파악되었다.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 확대를 행정예

고한 주간 이후 특이적으로 관련 후속 기사와 검색량 증가가 연속적으로 나타

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들은 사카린나트륨 허용확대와 관련하여 아이들

먹거리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두 번째 연구에서는 블로그,

카페 게시물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MSG와 사카

린나트륨을 포함하여 작성된 게시물을 수집하였으며,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

용한 무료 텍스트 분석 소프트웨어인 TONK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연구 결

과,블로그와 카페에서 공통적으로 이들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나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홍보하거나 추천하는 글들이 관찰되었다.마케팅 포

인트로 MSG나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운다는 기저에는

소비자들이 이들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 제품보다 선호할

것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MSG,사카린나트륨을 포함

한 식품첨가물들이 특정 질병을 일으킨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를 포함한

게시물들도 발견되었으며,일부 게시물은 최근에도 게시물로 생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자칫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었다.마지막으로 L-글루

탐산나트륨과 관련하여 KBS뉴스와 연합뉴스,그리고 사카린나트륨과 관련하

여 연합뉴스에 달린 댓글의 긍정 부정 성향과 댓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MSG기사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MSG의 안전성을 언급한 댓글과 MSG보다

는 재료의 문제라는 댓글이 공동으로 가장 많았으며,사카린나트륨 기사 댓글

의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는 글이 가장 많았으며,가격을 비판하는

댓글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는 댓글이 다음 순을 보였다.분석 대상이

된 인기 댓글은 각각 5개,17개,17개였는데 그 중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댓

글이 각각 4개,12개,11개로 80%,71%,65%로 인기 댓글을 읽은 소비자들은

해당 기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중 소비자들이 아이 먹거리에 민감하다는 사실,사카린나트륨은 당

뇨,다이어트 정보교환 카페에서 체험글,레시피 등이 게시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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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에 대한 인식 중 일부는 ‘재료’와 관련이 있다는 점,소비자들이 사카린

나트륨의 사용을 확대하면서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데 대한 비판을 하

는 댓글들이 발견되는 점 등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다.본 연구는 국내 식품 분야에서 소셜 웹 데이터를 분석한 최초 연구로서,

향후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후속 연구 등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요어:소셜 웹 데이터,사카린나트륨,L-글루탐산나트륨,소비자 인식,

토픽 모델링

학 번:2007-3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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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배경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기구·용기·

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

질을 포함)(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중 제2조제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또

한,이 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식품위생법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중 제7조제1항)”규정하고 있다.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

성 평가를 통해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

록 식품첨가물을 지정하고 지정된 식품첨가물에 대해 제조기준,사용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렇게 법에 따라 규정되고 관리되는 식품첨가물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한미영 & 안명수,1998;김운주

등,2000;윤여임 & 김경자,2013).초등학생들과 예비교사들은 식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로 식품첨가물을 꼽았고(김현희 & 김정원,2009;

진대일 & 김정원,2009),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윤지 등(2013)의 연구

결과 응답자 전원이 식품첨가물을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론에서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L-글루탐산나트륨 및 사카린나트륨과 관

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컬럼을 게재한 바 있으며(동아

사이언스,2014;한겨레 21,2008),모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아예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를 ‘착한 업소’라고 명명하여 보도한 바 있다(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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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이러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논란들과 부정적인 인식은 식품기업의 신뢰도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진현정,2008;박성희,2006),이를 관리하는 정

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정부의

식품첨가물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로 나타난 연구결

과도 있다(백병성 & 이영희,2006).나아가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그 자체로 대중에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불신을 지속해서 상기시키며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설문기법

을 사용한 연구로서,설문자가 의도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척도를 알 수 있다

는 특성이 있는 반면,질문의 틀이 제한적이고 관찰자의 개입을 배제하기 어

려운 연구방법이라는 특성도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2012).실제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이미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불안감과 우려를 야기하는

위험한 요소를 설문할 때 그 보기로 식품첨가물을 선정하고 있어 각인의 효과

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뿐만 아니라,식품첨가물이나 품

목군의 표현에 있어서 이미 질문이나 보기에 ‘화학’,‘인공’,식품에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 ‘방부제’,‘표백제’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일차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보였다.이렇게 연구자의 시각이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설문조사와는 달리,이용자들이 제한이나 편견 없

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작성하는 소셜 데이터를 통해 인식을 조사할 경우 조사

대상자의 생생한 의견과 실질적 행동 양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이러한 특징들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마이닝 기법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

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O'Connor등(2010)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비자 인

식을 조사하는 것은 기존의 설문조사 기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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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체기법이 될 수 있으며,설문하고자 하는 범위에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질문과 답변보다 훨씬 다양한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인 최석재 등(2015)의 연구에서도 역시 설문조사

를 포함한 대면조사 방법은 대부분 주관적인 작업이며 측정에 많은 인력 또는

고도의 전문 인력이 소요되어 고비용을 발생시키며,적시적이거나 평가를 희

망하는 시점에서의 기민한 분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적 대안

으로 짧은 시간 안에 분석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며 비용이 적

은 텍스트마이닝을 꼽고 있다.

대용량 뉴스기사를 기반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정다미 등(2013)

의 연구에서 데이터마이닝 기법 활용시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는데,데이터마

이닝 기법을 통하여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등 정성적 방법으로 정확하게 확인

하기 힘든 사회현상의 변화나 현재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었다.기존의 방법이 가지는 참여자의 선입

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관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 사회과학 방법론으

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도 있다.

뿐만 아니라,소비자들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정보제공

원으로서 인터넷 카페·블로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사지

연 & 여정성,2014),소비자단체는 ‘교육,강연’다음 순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었다(소윤지 등,2013).정보를 얻

는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향은 식품안전에 관해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진대일 & 김정원,2009;김규동 & 이정윤,2010;이기헌,2008).

한편으로는 이러한 소셜미디어들은 루머 확대 창구로 불안 사회를 조성하고

근거 없는 논쟁을 유발시켜 사회 불신을 초래하며 나아가 기존 정보를 전달하

는 매체의 공신력까지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카페,블로그 같은 소셜 웹은 정보획득의 수단이라

는 점 뿐만 아니라 직접 글을 작성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하고 나아가 확산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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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 분석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기존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단

일 첨가물이 아닌 ‘식품첨가물’자체 또는 식품첨가물 중에서도 ‘특정 품목군’

(예:화학조미료,인공감미료 등)을 인식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 첨가

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사설연구소인 워킹맘연

구소(2013)에서 제27차 한국미래소비자포럼에서 발표한 MSG에 대한 인식 조

사를 제외하면,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에서 단일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 조

사를 수행한 결과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식품첨가물 중 향미증진제인

MSG(L-글루탐산나트륨)와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

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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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포털 검색량 증가추이와 관련보도,블로그,카페와 같은

소셜 웹 콘텐츠,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 등 소셜 웹 데이터를 활용하여 식

품첨가물 중 사카린나트륨과 L-글루탐산나트륨의 소비자 인식을 분석하는 것

이다.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L-글루탐산나트륨과 사카린에 대한 포털 검색

량이 증가하는 기간에 발생한 언론보도 현황을 분석하여 소비자들이 L-글루

탐산나트륨과 사카린에 관심을 두게 되는 주요한 계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내 대형 포털싸이트인 네이버 검색량 분석과 검색량이 증가하는 구간에 보

도된 관련 뉴스 조사를 통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채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카페 게시물에서 해당 식품첨가물

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연관어들을 조사하고,해당 식품첨가물을 언급하는 글

들의 경향을 조사함으로써 이들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블로그,카페 게시물을 분석하여 소

비자가 소셜 웹 상에서 L-글루탐산나트륨과 사카린나트륨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달린 댓글을 분석하였다.L-글루

탐산나트륨에 대해서는 KBS에서 MSG의 오해와 진실을 규명하는 내용으로

보도한 뉴스와 식약처에서 L-글루탐산나트륨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연합뉴스

에 달린 댓글들 중 추천수가 많은 댓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사카린나트륨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카린나트륨 사용 허용품목을 확대하기로 결

정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행정예고를 발표한 후에 보도된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 중 추천수가 많은 댓글의 긍정 부정 성향을 파악하여 인기 댓글

에 담긴 소비자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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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구 1 연구 2 연구 3

연구

목적

‘MSG’,‘사카린’에 대한

검색량 증가구간 및

관련보도 분석을 통한

소비자 관심도 조사

블로그,카페 게시물에

담긴

MSG(L-글루탐산나트

륨)과

사카린나트륨에대한

소비자 인식 분석

MSG(L-글루탐산나트

륨)과 사카린나트륨

관련 인터넷 뉴스 댓글

수집 및 긍·부정 성향

분석

분석

자료

네이버 상대검색량 및

증가구간에서의 보도

내용

네이버 블로그,카페

게시물 중 두

식품첨가물을 언급한

게시물

특정 뉴스 기사의

추천수 100개 이상인

댓글

기간 2010.7.1∼2015.6.30 2013.7.1∼2014.6.30

분석

내용

상대검색량

증가구간에서의

보도내용 분석

관련 토픽과 상위

연관어 분석을 통한

콘텐츠 분석

댓글의 긍·부정 성향

파악

제 3절 연구구성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식품첨가물인 L-글루탐산나트륨과 사카린나트륨을 선

정하여,이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무료 텍스트 분석 소프트웨어인

TONK(TexttONetworK)를 통한 텍스트 분석과 더불어 네이버 검색량(트렌

드 검색 서비스)을 이용한 검색량 조사와 관련보도 분석,인터넷 뉴스 댓글

수집 및 긍정·부정 성향 파악을 통해 다각도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첫째,L-글루탐산나트륨과 사카린나트륨에 대한 포털 검색량 증가

및 증가구간에서의 관련보도 분석,둘째,L-글루탐산나트륨과 사카린나트륨을

언급한 네이버 블로그,카페 게시물에 담긴 소비자 인식 조사,셋째,사카린나

트륨과 L-글루탐산나트륨 각각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 분석으로 이

루어졌다.

<표 1-1>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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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고찰

제 1절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선행연구

2015년도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riss(http://www.riss.kr)와

한국학술정보(주)에서 운영하는 kiss 사이트(http://search.koreanstudies.net)

등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한 결과,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식품첨가물에 대

한 소비자 인식을 다룬 연구들은 식품의 안전성(한왕근 & 이귀주,1991;김효

정 & 김미라,2001),가공식품의 구매행동(한미영 & 안명수,1998;김운주 등,

2000;김은정 등,2007)및 식품첨가물 교육·커뮤니케이션을 염두에 둔 측면에

서 소비자 인식을 다룬 연구들(김현희 & 김정원,2009;송효진 등,2012;소윤

지 등,2013)과 식품첨가물 자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다룬 연구들(김효정 &

김미라,2005;백병성 & 이영희,2006)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 자체로 조사되고 있거나 또는

그 하위분류를 합성보존료,합성착색료,인공감미료,화학조미료 등으로 나누

어 조사되고 있었다.소비자는 연구목적에 따라 특정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

고 있었으며,성인 남녀,주부,소비자단체,초등학생,중학생,대학생 등으로

분류되었다.단일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모두 설문지

를 이용한 정량조사기법으로 인식을 조사하고 있었다.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소비자 인식 조사도구인 설문지의 경우 연구마다 설문 항목이 제각기 달랐으

며 질문에 따른 보기의 개수도 연구마다 달라 3개,4개,5개,6개 등 다양성을

보이고 있었다.이들 연구들 중 절반 이상의 연구에서 응답자에게 질문되고

있는 공통적인 설문항목에 대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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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항목 ‘91‘98‘00‘01‘05‘06‘07‘09‘12‘13계

식품첨가물 정보/교육·홍보

필요성
1 1 1 　 1 1 1 1 　 　 7

식품첨가물 표시사항 만족도 1 1 1 1 1 　 1　　 　 6

식품첨가물 품목별

관심도/우려도
1 1 　 1 1 　 1 1 　 　 6

식품안전 위협요인 중

식품첨가물 순위
　 1 1 　 　 1 　 1 　 1 5

식품첨가물의 위험성/안전성 　 　 1 　 　 1 1 1 　 1 5

식품첨가물을 적게 먹으려는

노력 여부
1 　 　 1 1 　 1 1 　 　 5

식품첨가물이

위험한/불안한/해로운 이유
1 　 1 　 　 　 1 1 　 1 5

식품첨가물의 필요성 　 1 1 　 　 1 1 　 1 　 5

<표 2-1>식품첨가물 인식 선행연구 중 주요 설문항목의 연도별 분포

1.식품첨가물의 위험성 인식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 중에서 식품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설문한 연구는 연도순으로 한미영 & 안명수(1998),김운주

등(2000)백병성 & 이영희(2006),김현희 & 김정원(2009),소윤지 등(2013)이

었다.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현희 & 김정원(2009)의 연구와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윤지 등(2013)의 연구 등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서 잔류농약,환경오염물질,미생물 오염 등을 제치고 식품첨가물이 1위를 차

지하였다.한미영 & 안명수(1998),김운주 등(2000),백병성 & 이영희(2006)은

그 연구에서 각각 주부,대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식품첨가물은 3

순위를 보이고 있다.세 연구 모두에서 1순위와 2순위는 농약과 오염물질인

것으로 응답되었다.소윤지 등(2013)의 연구에서 실제로 식품의 위해 발생 가

능성이 높은 것은 미생물 오염과 부적절한 식생활에 따른 영양 불균형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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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인식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으며,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소비자들이 겪

는 경험 및 대중매체에 의한 영향을 지적하고 있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은정 등,2007)에서 화학조미료,인공감미료,

인공색소,합성방부제 모두에 대해서 약 90% 이상의 학생들이 해롭다고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희 & 김정원(2009)의 연구에서는 설문에 응

한 초등학생들 중 75.9%가 인공감미료는 위험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소비자

단체와 생활협동조합에 소속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소윤지 등(2013)의 연구

에서는 모든 응답자가 ‘위험하다’혹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답하여 응답자 전

원이 식품첨가물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시간 순의 연구결과를 살펴보았

을 때 초·중·고등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한왕근 & 이귀주(1991)의 연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은정 등(2007)의 연구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

현희 & 김정원(2009)의 연구에서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조사대

상과 무관하게 1위였다.2013년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소윤지 등의

연구에서는 1위로 ‘만성질환 유발’,2위로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등을 꼽고

있다.

윤여임 & 김경자(2013)의 질적 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은 (식품첨가물을 포함

하여)위해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소화과정이나

배출과정을 잘 모르는 채로 그저 몸에 무언가 막연히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배설되거나 분해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 이상반응을 일으키거나 질

병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결과를 밝히고 있다.특이할 점으로는

김은정 등(2007)의 연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2순위로 ‘신문,TV에서 해롭다고 하니까’라는 답변이 관찰되었으며,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김현희 & 김정원의 연구(2009)에서는 역시 2순위로 ‘잘 몰라

서’라는 답변이 관찰되었다.

서울·경기 지역 20대 이상 일반 소비자 191명과 소비자단체 161명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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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각 식품첨가물이 건강에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를 파악한 결과(식

품의약품안전처 연구보고서,2013)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언

론 및 방송을 통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

다’(65.0%)> ‘주변 지인 등의 말을 듣고 식품첨가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16.7%)>‘블로그 등 개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7.2%)>‘식품첨가물이 그냥 싫다’(6.7%)

> 기타(4.4%)순으로 나타났다.소비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언론

및 방송(56.9%)>주변 지인들(15.0%)>그냥 싫다(14.4%)>블로그 등 개인 인

터넷사이트(13.8%)(기타 무응답 0%)순으로 나타나,소비자 단체에서 ‘그냥

싫다’의 응답률과 응답순위가 일반 소비자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났

다.매체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들은 식품위험 정보의 수용에 있어 방송매체

(TV등),인터넷매체,인쇄매체(신문 등)순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기헌,2008).

일반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 양 집단 모두에서 식품첨가물이 건강에 위험하

다고 생각하게 한 계기 중 가장 큰 비율을 보인 것은 ‘언론 및 방송’으로 나타

났다.윤여임 & 김경자(2013)의 연구에서 주부 9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데,식품첨가물을 포함한 위해요인이 안전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대중매체의 보도나 주변에서 일

어난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 근거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또한,어떤 식품이

나 기업에 대해 형성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들은 과학적인 지식이나

근거와는 관계없이 잘못된 지식이라 하더라도 한 번 형성이 되면 그것이 과장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쉽사리 바뀌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언론과

대중매체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소윤지 등(2013)의 연구에서는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식품첨

가물을 보기로 들고 있으며,한왕근 & 이귀주(1991)의 연구에서도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식품첨가물을 설문문항의 보기로 들고 있었고,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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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이 위험한 이유를 설문항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김효정 & 김미라

(2001,2005)의 연구에서는 식품첨가물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품목군이 무엇인

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한미영 & 안명수(1998)의 연구에서는 ‘식

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유해요인’으로 식품첨가물을 보기에 넣어 질문하고 있

는 등 선행 연구 대부분이 응답자들 중 일부는 식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으로 식품첨가물을 생각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설문을 포함하고 있었으

며,응답자들의 비율은 연구마다 달랐으나 응답자들 역시 식품첨가물을 위해

요인으로 인식하고 응답하고 있었다.

또한,식품첨가물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화학물질로 인한 알 수

없는 위험’,‘발암성’,‘불충분한 안전성 연구’,‘식품제조업자에 대한 불신’,‘신

문,TV에서 해롭다고 하니까’,‘잘 몰라서’,‘막연한 불안감 때문에’,‘만성질환’,

‘알레르기(아토피)우려’,‘밝혀지지 않은 위험성’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다수의 응답자들이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식품

을 구매하지 않거나 섭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어 식품첨가

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

게 된 배경에는 ‘언론 및 방송’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2.식품첨가물 구매·섭취 행동 관련 인식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제품이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초·

중·고등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한왕근 & 이귀주(1991)의 연구에서 “식품

첨가물이 없는 식품이 더 비싸더라도 기꺼이 산다”라는 문항에 대해 47.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김효정 & 김미라(2005)의 연

구에서는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식품의 질이 향상되는 경우 가격에 따른 구

입의사가 어떤지 질의한 결과,가장 많은 응답은 ‘가격에 관계없이 식품첨가물

이 들어있는 식품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31.2%)’인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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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대상으로 한 김현희 & 김정원(2009)의 연구에서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

를 사용해서 식품의 열량이 낮아지고,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그 식품을

구입하겠냐’는 질문에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8.5%로 구입하겠다(29.7%)

는 응답보다 더 많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반면,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은

정 등(2007)의 연구에서는 식품첨가물이 적은 가공식품 구입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거의 노력하지 않는다가 절반 이상(52.9%)으로 나타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차이를 보였다.그 밖에 서울에 거주하는 5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상품화된 육수 재료에 대한 기호도를 연구한 이종미 & 최성

은(2001)의 연구결과,응답자의 81%가 상품화된 육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으며,좋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첨가제에 대한 염려와

인공조미료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었다.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제품의 섭취 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김효정 & 김미라(2007)의 연구에서는 ‘평상시 식품첨가물의 함량

이 적은 식품을 섭취하려고 노력하느냐’라는 질문에 ‘조금 그렇다’,‘매우 그렇

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0.9%,‘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5.9%,그리고

‘별로 아니다’,‘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7.7%로 많은 응답자가 식품

첨가물을 적게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김효정 & 김미라

의 2001년도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평상시 식품첨가물의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섭취하려고 노력하느냐는 질문에 ‘조금 그렇다’‘매우 그

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9.1%,‘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8.0%,그리고

‘별로 아니다’‘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6.3%로 많은 응답자가 식품첨

가물을 적게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식품을 구매할 때에나 섭취할 때에 식품첨가물의

사용 여부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대개의 경우 다수의 응답자들이 식품첨

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윤여임 & 김경자(2013)의 연구에서 식품 구매시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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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들이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하는 행동 중 한 가지로 지목되고 있으며,그

행동은 ‘첨가물이나 잔류물질 등의 유해물질 미포함 여부 확인’이었다.첨가물

질이나 식품성분 및 표시를 확인하고 유해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식품위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설

명하고 있으며,정작 어떤 것이 위해물질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자신이 없어

그저 어떤 성분이 없다는 표시를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 외 주요 설문항목 중 식품첨가물 정보/교육·홍보 필요성에 대해 이를 설

문한 연구들(한왕근 & 이귀주,1991;한미영 & 안명수,1998;김운주 등,

2000;김효정 & 김미라,2001;김효정 & 김미라,2005;백병성 & 이영희,

2006;김은정 등,2007;김현희 & 김정원,2009;송효진 등,2012;소윤지 등,

2013)에서 대체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 또는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

하고 있었다.식품첨가물 품목별 관심도/우려도를 조사한 결과 한왕근 & 이귀

주(1991),한미영 & 안명수(1998),김효정 & 김미라(2001,2005)의 연구에서 1

위를 차지한 품목은 ‘보존료’였는데,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은정 등(2007)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현희 & 김정(2009)의 연구에서는 각각 ‘인공색소’와

‘조미료’인 것으로 나타났다.표시사항 만족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이를 설문한

연구(한왕근 & 이귀주,1991;한미영 & 안명수,1998;김운주 등,2000;김효

정 & 김미라,2001;김효정 & 김미라,2005;백병성 & 이영희,2006;김은정

등,2007)에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한미영 & 안명수,1998;김운주 등,

2000;백병성 & 이영희,2006;김은정 등,2007;송효진 등,2012)전반적으로

식품첨가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특이적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은정 등(2007)의 연구에서 60.3%의 응답자가 ‘가공식품 제조에 식품첨가

물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구들과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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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소셜 웹 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인식 분석

1.네이버 트렌드 검색서비스 활용

질병 유행 감지 연구를 위한 인터넷 검색 엔진의 조회 정보 활용은 2006년

Eysenbach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Eysenbach,2006).이후 Ginsberg 등

(2009)이 구글의 검색어 정보를 이용하여 미국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에 감

지하는데 활용하였다.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Naver)가 시장 점유율이 월등

히 높으며,네이버에서도 검색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국내에서도 네이버 웹 검색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는 유행성

독감 감지 시스템 뿐만 아니라,경제,여가 활용,소비자 기대주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었다(권치명 등,2014;서일선 등,2014;최재혁 & 신창섭,

2015;전승표,2013).

권치명 등(2014)은 네이버 트렌드 검색을 활용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

루엔자 유행경보를 공시하기 전에 인터넷 탐색을 통하여 유행성 독감 활동을

조기에 감지하고자 유행성 독감의 발생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는 모형을 개발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서일선 등(2014)은 국내 주식시장 분석에 적합한

용어로 선정된 100개 어휘를 바탕으로 네이버 트렌드 검색엔진을 통하여 빈도

수 분석을 수행하고 검색량을 저장하여 주식시장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다.

최재혁 & 신창섭(2015)은 휴양림 이용객들과 숙박객들의 증감추이와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검색어들을 찾고자 한 결과,구글 트렌드 및 네이버 트렌드

분석 모두에서 캠핑관련 용어들이 이용객수와의 상관관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주목할 만한 연구로 김은이 등(2015)의 연구가 있었으며,자살보도 내

용과 웹 검색 활동의 동적 관계를 중심으로 신문의 자살보도가 자살 관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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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분석결과 자살기사의 보도량,자살을 보도한

기사에서 자살방법 언급량과 자살이유 언급량이 증가할수록 포털사이트에서

자살,자살방법,자살이유 검색량이 증가하는 등 언론에서의 자살 관련 기사

보도가 수용자의 자살 관련 인식과 정보탐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

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이들 네이버 트렌드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엔진 조회 정보와 관련한 연구들

은 모두 검색 이용자들이 검색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

으며,나아가 검색량 추이를 분석하여 이용자들의 관심 정도를 파악하려고 하

거나 이용자들의 건강 상태(유행성 독감에 걸림)나 향후 행동(휴양림 이용)을

미리 파악하거나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특히 김은이

등(2015)의 연구는 자살 관련 기사 보도가 수용자의 자살 관련 인식과 정보탐

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이 결과는 설문조사

등 그간의 연구기법을 통하여는 확인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하

고 있다.

다만,이러한 구글 트렌드 등 빅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경우로서 인과관계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었다(박진서 등,2013).또한,매체를 이용하는 계층이 제한적이

며(국토연구원,2014),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분석하고자 했던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었

다(박진서 등,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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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

최근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가 많은 양의 소셜 미디어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박종희

등(2015)의 연구에서는 1946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북한 신년사를 전수 분

석했고,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북한 정부의 정책적 기조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O'Connor등(2010)의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인 트위터를 대상으

로 하여 특정 단어들의 등장 빈도를 계수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여론이라고 볼

수 있는 지수인 대중 감정(Publicsentiment)을 정량화하고,이를 선거의 결과

를 예측하는 데에 사용했다.Bollen등(2011)의 연구도 역시 트위터를 대상으

로 단어 계수 방식을 사용해 대중 감정을 정량화하여 이를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Dow JonesIndustrialAverage)예측 및 분석에 사용하였고,대중 감정

의 변화와 주식 시장의 변동이 서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Gosh& Guha(2013)의 연구에서는 ‘Obesity'(비만)과 관련하여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지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2011

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기간 중에 비만 관련 검색어(예:‘fooddeserts’,

‘fastfood’,‘childhoodobesity’등)를 이용하여 트위터 표본을 수집 후 R소프

트웨어로 분석한 결과,크게 3가지 분류의 주제가 도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세 가지 주제는 ‘Childhoodobesity andschools-유년기 시절 비만과 학교

'(Topic2,20),'Obesityprevention-비만 예방'(Topic7,13,17)와 ’Obesity

andfoodhabits-비만과 식습관'(Topic16,21,25,29)으로 나타났으며,Topic

주제는 연구자들이 부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첫 번째 주제와 관련된 토픽과의 연관 용어들 중 pizzavegetable이나 pizza

tomato,schoollunches,tomatopaste,vendingmachine은 2011년 11월 미 의

회에서 피자 소스를 채소로 분류하여 학교 급식에 제공하겠다는 법안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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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사건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로 트윗이 작성된 기간에 일어난 사건을 반영

하고 있었다.

역시 영문 트위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로 차윤정

등(2015)이 스마트폰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토픽 모델링을 통해 텍스

트 마이닝을 수행한 연구가 파악되었다.토픽모델링을 통해 아이폰 6,6+와

갤럭시 S5그리고 갤럭시 Note4에 대한 10개 토픽과 30개 구성 단어들을 도

출하였다.신모델 출시 후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필

요하다는 판단 하에 출시일로부터 한 달 뒤 일주일 동안 생성된 영문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하였고,토픽 모델링 프로그램 중 StanfordNLP기법을 사용하

여 JavaEclipse상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각 토픽의 구성 단어들 간의 유사

성을 바탕으로 토픽의 주제를 유추하였으며,각 토픽의 이름을 선정하였으며,

도출된 10개의 토픽 중 구성단어들 간의 연관성이 적어 공통 주제를 유추할

수 없는 토픽은 Null로 분류하여 연구결과의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

하고 있다.

iPhone의 ‘App','Lifestyle'토픽들을 통해서 iPhone사용자들이 일상 생활

에서 다양한 앱을 활용하고 경험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반

면,Galaxy사용자들의 경우 ’Software','SpecReview','Expectation'토픽

등 기술의 사양과 기능 개선에 큰 관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마

케팅 전략에 주요한 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나아가,토

픽 모델링분석 기법이 고객 의견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및 적용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발생 전후로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생성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Moon등,2011).사건 발생 1일 전부터

9일까지 총 11일간에 걸쳐 발생한 텍스트 33,393건을 국내 온라인 토론 게시

판에서 수집하여 분석하여 사건 발생 1일 전,발생 후 1일,9일 등 3개의 시점

별 주요 토픽을 소개하였다.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국내정치 이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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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토론하고 있었던 반면,발생 후 1일에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토론

하고 있었고,발생 후 9일에는 사건과 관련한 토픽들이 여전히 주요 토픽임을

알 수 있었으나,관련 게시물들은 감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Moon 등

(2011)은 본 연구를 통해서 재난 상황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에서의 반응을 분

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었다.

일반인들이 비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함께 하는 이야기,스마트폰과 관련하

여 이용자들이 주로 표현하는 생각,특정 사건의 발생 시에 토론되는 내용을

분석한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인식과 그 흐름을 분석하는데 활용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이들 연구에서 관찰된 점은 시기를 특정해서 선정하였다는 점인

데,Gosh등(2013)의 비만 관련 연구에서는 미 의회의 법안 통과 사건이 발생

된 시점이 포함되었고,차윤정 등(2015)의 스마트폰 관련 연구에서는 출시일로

부터 한 달 뒤 일주일 동안 생성된 트위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Moon등

(2011)의 연구에서는 천안함 발생 전후의 시기에 작성된 게시물을 분석 대상

으로 하고 있다.외부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의 특정 시기를 포함하여 분

석함으로서 사람들의 인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

된다.

이러한 소셜 데이터 연구에 대한 한계점들도 지적되고 있었는데,예를 들어

트위터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대도시 위주로 사용자가 편중되어 있

어 전체 의견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데이터의 수집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분석 결과의 편향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LG 경제연구

원,2012).소셜 데이터가 연구에 활용되고 있지만 데이터의 신뢰성과 타당성

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라는 맥락을 들어 사용자 집단과 미디어의 특성이 분석

목적과 부합하고 대표성을 보장하는지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었

다(한국정보화진흥원,2015).

또한 블로그나 트위터 정보의 근본적인 한계점으로 은어,사투리,빈정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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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장하는 어투,역설,약어 등이 일상적으로 담긴 진술의 의미를 제대로 분

석할 수 있을지,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특정 진술에서 그 진술을 대표하는 키

워드를 얼마나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지적되었

다(박진서 등,2013).아울러,소셜 미디어 분석 기법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데이터 과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통계 모델,텍스트 마이닝 기법,더 나

아가 심리분석의 전문적인 부분들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들이 강조되었다(이

병엽 등,2013).

3.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 감성 분석

전통적 뉴스 매체와 구별되는 인터넷 뉴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독자들

누구나 자유롭게 뉴스 기사에 대한(혹은 전혀 무관한)자신의 의견,생각,신

념,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다수의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댓글 공간이 존재한

다는 점에 있다.이전에는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지 못했을 지극히 개인적으

로 다듬어지지 않은 의견들이 거의 아무런 제재나 검열 없이 광범위하게 유통

되고 뉴스 기사와 함께 소비되는 것이 일상화되었으며,사람들이 인터넷 댓글

을 해당 이슈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추정하는 단서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

시키고 있다(이은주 & 장윤재,2009).댓글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온라인

뉴스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댓글을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접

하는 방식,즉,댓글 읽기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였다(한혜경,

2003).

댓글의 영향과 관련한 연구에서 댓글을 읽은 이용자는 댓글에 대한 신뢰도

가 매우 낮은 경우에도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켰다면서,이는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댓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댓글 읽기의 효과가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이재신 & 이민영,2008).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온라인 기사가 특정한 입장을 보도하고 있을 경우 기사를 읽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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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을 통해 이슈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추측하려고

하며,댓글을 읽은 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댓글은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과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뉴스기사와 댓글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의 자연어 처리 기술에 기반한

감성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감성 분석은 정치,문화,경영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분야마다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감성 어휘

가 상이할 수 있어 주제에 특화된 사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강선아 등,2015).이렇게 감성 분석을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자연어 처리

기술과 더불어 신뢰도가 높은 감성어 사전이 필요한데,현재는 한국어 감성어

사전은 소수의 데이터 분석기업에서 구축을 하거나(안정국 & 김희웅,2014),

정보과학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각자의 연구 주제에 맞게 감성어 사전을 직접

구축하여 트위터나 온라인 뉴스의 댓글 데이터,상품평 등을 분석하였다(송종

석 & 이수원,2011;강선아 등,2015;김소담 & 양성병,2015).

송종석 & 이수원(2011)의 연구에서는 상품평 분류를 위해 평점을 활용하였

는데,수집된 상품평을 평점에 따라 긍정/부정 상품평으로 분류하였다.긍정적

인 상품평에서 출현한 서술어의 출현 빈도 정보와 부정적인 상품평에서 출현

한 서술어의 출현 빈도 정보를 비교하여,긍정적인 상품평과 부정적인 상품평

에서 모두 출현한 서술어와 긍정 또는 부정적 상품평 한쪽에서만 출현한 서술

어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이때의 서술어가 긍정/부정 상품평에 출현하는 비율

값을 계산하여 긍정 또는 부정 서술어로 분류하였다.

강선아 등(2015)의 연구에서는 감성 분석을 위해 특정 정치적 이슈와 관련

된 단어를 포함하는 트윗 글을 수집하였다.총 수집된 데이터에 대하여 각 트

윗 글에 긍정과 부정,중립을 태깅한 후 중립인 글과 중복으로 수집인 글을

제거하여 2,797건으로 축소시켰다.감성 어휘를 결정하기 위하여 형태소 분석

을 진행하였고,형태소가 분리된 긍정과 부정 어휘의 빈도를 도출하여 어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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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부정을 판단하였다고 한다.김소담 & 양성병(2015)의 연구에서는 댓글의

태도(긍정적,부정적)를 ‘댓글 내 긍정(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단어(형태소)의

수’로 조작적 정의하고 측정방법은 ‘긍정(부정)적 감정 관련 단어(형태소)의

수’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감성어 사전은 개인이 한 단어의 감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므

로 개인적인 선입견이 들어가며,기업 측면에서 구축된 사전은 경쟁적 자원이

므로 개방이나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안정국 & 김

희웅은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한글 감성어 사전을 구축하였다(안정국 & 김희

웅,2015).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어마다 긍정,중립,부정에 대한 투표를 진

행하여 감성을 ‘분류’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감성 분석에 활용이 가능한 감성어

사전을 집단지성으로 구축하여,누구나 연구와 실무에 사용하도록 API플랫폼

서비스를 개방하여 감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오픈한글,

www.openhangul.com).

그러나 이렇게 범용 감성사전을 사용하여 나타난 어휘들의 긍·부정 성향 등

극성 분포에 따라 해당 문서의 극성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분석

의 목적에 따라 어휘의 극성이 상이하게 나타날(“고환율”이라는 어휘는 수출

중심의 업체에게는 긍정적으로,수입 중심의 업체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등)수 있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었으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특정 주제 분야에 특화된 감성사전 구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설명

하고 있었다(유은지 등,2013).다만,특화된 감성사전을 구축할 경우 각 어휘

에 대한 긍정 부정에 대한 성향 부여는 연구자가 하기 때문에 개인이 판단하

는 방식으로 선입견이 들어갈 수 있어 집단지성을 이용한 감성사전을 구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다(안정국 & 김희웅,2015).

뿐만 아니라,감성 분석의 정확도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구성 요소의 추출을 통하여 긍정 부정을 정교하게 가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

며,반어법이 발달되어 있는 한국어의 경우 특히 긍정과 부정,중립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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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었다(LG경제연구원,2012).

소셜 데이터 등 빅데이터의 경우 조사·행정 자료 등 전통적인 자료원에 의

한 통계 대비 생산주기 단축하게 하고,기존의 지표를 보완하거나 연구의 새

로운 장 마련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지표 개발이 가능하며,통계조사 및 질의

에 대한 응답자 부담이 감소하여 통계생산 비용이 절감된다는 측면에서 그 장

래성이 제시되었다(통계청,2015).또한,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데이터 수

집의 용이성,소셜미디어의 범용화 등에 힘입어 소셜 미디어 관련 연구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정승화 등,2014).

한편으로는 소셜 데이터 연구의 한계로 매체 이용자들의 제한적이며(국토연

구원,2014),데이터 생성에 관여한 사람들이 모집단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

(박진서 등,2013),데이터가 제시하는 결과가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라는

점(박진서 등,2013),텍스트 마이닝에 있어서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박진서 등,2013),데이터에 대한 통찰을 위해 통계 모델 및 심리학적 접근

등 해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병엽 등,2013)등이 지적되고 있어

소셜 데이터를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설계시점부터 해석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구자의 주의가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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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제 1절 포털 검색량 증가 추이와 증가구간의 보도 분석

1.조사대상 및 기간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트렌드 검색(http://trend.naver.com)을 이용하

였다.트렌드 검색은 통합검색에서 발생하는 검색어 통계를 볼 수 있는 서비

스로,검색어의 기간별(주 단위)검색량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며,PC

검색량 추이와 모바일 검색량 추이를 별개로 제공하고 있다.PC 검색량은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모바일 검색량은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주간

별 검색량 통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2010년 7월부터 2015

년 6월까지 PC와 모바일 검색에 대해 5년 동안의 검색량 현황을 조사하였다.

L-글루탐산나트륨에 대하여는 ‘MSG’로 검색하였고,사카린나트륨에 대하여는

‘사카린’으로 검색하였다.

2.방법 및 내용

네이버 트렌드 검색은 검색 횟수를 주간으로 합산하여 조회 기간 내 최대

주간 검색량을 100으로 나타낸 후 주간별로 이에 대비한 ‘상대적 검색량’을 수

치화하여 csv파일로 제공하고 있었다.또한,<그림 3-1>과 같이 검색량이 많

이 증가한 지점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관련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기사

제목,언론사 및 보도 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기간에 발생한 사건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네이버에서는 ‘관련 뉴스’제공 서비스를 해당 기간에 클릭을 가장 많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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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뉴스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었다.뿐만 아니라 ‘관련

뉴스’는 갑자기 검색량이 증가한 이유를 유추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며,실제로 검색이 증가한 이유와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실제 확인해본 결과 검색량이 증가한 모든 지점에 대해 ‘관련 뉴스’가 제공

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관련 뉴스’가 제공된 구간에 대하여는 네이버에

서 제공하는 ‘관련 뉴스’항목을 참고자료로 사용하고,‘관련 뉴스’가 제공되지

않는 검색량 증가 구간에 대하여는 어떤 뉴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검색량

증가의 원인이 되었을 법한 주요 언론보도 및 관련사건을 직접 검색하여 추정

하고자 하였다.

검색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지점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트렌드 검색에

서 제공하는 ‘관련 뉴스’서비스를 참고하였으며,‘관련 뉴스’와 연결되는 지점

중 가장 낮은 검색량 수치를 보이는 지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검색량을 보

이는 기간을 선별하였다.L-글루탐산나트륨(MSG)은 모바일의 경우 18,PC의

경우 30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사카린나트륨(사카린)은 모바일 검색의

경우 10,PC의 경우 7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기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 25 -

<그림 3-1>MSG에 대한 네이버 트렌드 모바일 검색 결과 화면



- 26 -

제 2절 토픽 모델링을 통한 소셜 웹 콘텐츠 분석

1.조사대상 및 기간

국내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블로그,카페를 대상으로 프로그래

밍 언어 중 하나인 python을 이용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까지의 기간 동안 작성된 게시물을 xml문서로 수집하였다.python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특히 블로그나 카페 게시물 등 소셜 미

디어 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무료 텍스트 분석 소프트웨어인 TONK에서 분

석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python을

이용하여 TONK에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은 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수행하였다.TONK는 KAIST 문일철 교수와 오혜연 교수가

개발한 무료 텍스트 분석 소프트웨어로,분석법 지도 및 분석상 문제 해결은

문일철 교수의 Socio-EconomicSystems연구실의 도움을 받았다.

L-글루탐산나트륨에 대한 콘텐츠를 얻기 위하여 ‘MSG’또는 ‘L-글루탐산나

트륨’으로 검색한 결과를 수집하였고,사카린나트륨에 대한 콘텐츠를 얻기 위

하여 ‘사카린’또는 ‘삭카린’으로 검색한 결과를 수집하였다.블로그,카페 검색

결과 소비자들은 ㄱ 받침이 있는 단어인 ‘사카린’과 ㄱ받침이 없는 단어인 ‘삭

카린’을 혼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단어에 대해 검색하였

다.

2.방법 및 내용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생산되는 많은 양의 텍스트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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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된 텍스트 분석은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는 자연 언어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자연언어처리(NaturalLanguageProcessing)에서부

터 이것의 결과물을 여러모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텍스트 데

이터 마이닝(TextDataMining)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망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콘텐츠 내에서 단어가 몇 번 나타났는지 출현빈도를

계수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단어 간의 의미적 연관성을 고려한 분석을 시도하

였다.자연언어처리 및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서는 의미적으로 연관된 단어들

의 집합을 토픽(topic)이라 칭하며,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이런 토픽들을 찾아

내고 분석하는 모형들을 총칭해 토픽 모형(Topicmodeling)이라고 부른다.의

미적으로 연관된 단어들의 집합인 토픽은,좁은 의미에서는 서로 같이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Blei등,2003).

잠재 디리실레 할당 혹은 숨은 디리실레 할당(LatentDirichletAllocation,

LDA)은 대표적인 토픽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그림 3-2>는 LDA의 문서

생성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각 하얀색 바탕의 원은 확률 변수를,회

색 바탕의 원은 관측변수를 의미한다.화살표의 시작과 끝은 각각 시작에 위

치한 변수가 끝에 위치한 변수에 영향을 끼치는 인과관계를 나타낸다.우하단

에 N,D,K로 표기된 각각의 박스는 표시된 횟수만큼의 반복이 일어남을 의

미한다.위의 그림에서 K는 토픽의 개수,D는 문서의 개수,N은 문서가 가진

단어의 수,즉 길이를 의미한다.

각 확률 변수들의 첨자는 N,D,K의 소문자에 해당하는 n,d,k로 표기했

다.각 확률 변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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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LDA(LatentDirichletAllocation,숨은 디리실레 할당)의 문서

생성 과정

α:θ의 디리실레 분포의 모수

θd:d번 째 문서의 토픽 비율

Ζd,n:d번째 문서의 n번째 단어에 할당된 토픽

ωd,n:d번째 문서의 n번　째 단어

βk:k번째 토픽

η:β의 디리실레 분포의 모수

위와 같은 문서 생성 과정 하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LDA 모형을

적용하면,서로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끼리 묶인 꾸러미인 토픽을 얻을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무료 텍스트 분석 소프트웨어인 TONK(TexttO NetworK)

를 사용하였다.소셜미디어상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양의 텍스트 자료가 생

성되기 때문에 이를 개별적으로 다 읽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따

라서,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으며,이를 제공하는 TONK

를 통해 대용량의 문서 내에 어떤 유의미한 정보가 있는지를 효율적으로 파악

할 수 있었다.수집된 블로그,카페 게시물을 가공 및 분석함으로써 의도에 맞

게 활용하였다.crawling이라고 불리워지는 블로그,카페 게시물 수집 과정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python을 활용하여 외부전문가를 통해 수행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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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K는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자연어처리,<그림 3-3>과 같이 토픽

의 추출,분석 및 단어 네트워크 생성 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본 연구에

서는 TONK의 자연어처리 및 토픽의 추출 기능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블로그,카페 게시물은 TONK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적인 문서로 간

주되었으며,형태소분석을 통해 단어를 정제하고,오타,빈도상으로 거의 나타

나지 않는 단어들을 제거하였다.명사와 개체명 단어들을 추출하여 단어사전

을 생성한 후에 TONK에 내장된 LDA 모형을 통해 의미 있는 토픽들을 추출

하고자 하였다.

<그림 3-3>TONK를 활용한 토픽 추출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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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식품첨가물 관련 인터넷 뉴스 댓글의 감성 분석

1.조사대상

L-글루탐산나트륨에 대한 ‘[건강충전]MSG는 몸에 나쁘다?…오해와 진실’

이라는 KBS뉴스 보도(2013.10.1)에 달린 댓글 780개 중 총 100개 이상의 추

천을 받은 댓글 5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 관련 “식약처,식품첨가물 MSG

는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는 연합뉴스 보도(2014.4.6)에 달린 댓글 총 2,802개

중 100개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 17개를 수집하였다.사카린나트륨에 대해

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카린나트륨 허용품목 확대에 관한 기사인 “빵․과

자․아이스크림에도 사카린 사용 허용”이라는 연합뉴스 보도(2014.7.27)에 달

린 댓글 총 1,661개 중 100개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 17개를 수집하였다.

조사한 KBS뉴스 기사의 댓글 섹션은 첫 화면에서 추천수 순으로 10개까

지만 보이며,더 많은 댓글을 읽기 위해서는 10개당 1번의 추가적인 클릭이

필요하였다.연합뉴스 기사의 댓글 섹션은 첫 화면에서는 추천수 순으로 20개

까지만 보이며,더 많은 댓글을 읽기 위해서는 20개당 1번의 추가적인 클릭이

필요하였다.즉,‘[건강충전]MSG는 몸에 나쁘다?…오해와 진실’에 달린 총

780개의 댓글을 읽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총 77번을,‘L-글루타민산나트륨

평생 먹어도 안전’뉴스는 총 2,802개의 댓글을 읽기 위해 총 140번을,사카린

나트륨 허용품목 확대 뉴스에 달린 총 1,661개의 댓글을 읽기 위해서는 추가

적으로 80번을 더 클릭해야 했다.따라서,추천수 100개 이상의 댓글이 한 화

면에 다 나타나므로,추가적으로 클릭하는 노력을 들이지 않는 뉴스 이용자들

의 경우 많은 추천수를 받은 댓글 위주로 첫 화면에 보이는 댓글에만 노출되

게 되므로 추천수 100개 이상의 댓글을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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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법

공감수 100개 이상의 댓글을 추려서 추천수가 많은 순으로 댓글을 목록화하

였으며,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디지털서비스연구실의 안정국,김희웅이 집단

지성을 이용하여 구축한 한글 감성어 사전을 기반으로 한 오픈한글

(www.openhangul.com)에서 제공하는 감성 분석을 활용하여 댓글의 긍정·부

정 성향을 분석하였다.오픈한글은 총 441,283개의 감성어 사전(명사,형용사,

동사,부사,관형사)에 기반하여 긍정 부정 성향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정성향과 긍정성향의 합은 항상 1을 나타낸다.0.5이상의 수치를 보이는 성

향을 해당 댓글의 성향으로 간주하였다.긍정 부정 성향 분석 뿐만 아니라 소

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함께 분석하여 댓글에 반영된 인식을 조사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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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L-글루탐산나트륨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제 1절 서론

L-글루탐산나트륨은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 (JECFA, Joint

WHO/FAO ExpertCommitteesonFoodAdditives)의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

성이 확인된 품목으로 일일섭취허용량 (Acceptabledailyintake,ADI)을 설정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전하여 ADI를 설정하지 않은 (Notspecified)품목

이다(WHO,1987).국내 L-글루탐산나트륨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 현황은

<표 4-1>과 같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데이터베이스).국내에서도

WHO에서와 마찬가지로 ADI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관

리되고 있어,특별한 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

만,조미료의 통칭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는 이유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통해 2010년 ‘MSG’라는 이명이 삭제되었다.식품첨가물의 기

준 및 규격에서 이명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식품첨가물과 같은 의미를 지니

는 것이므로 표시사항 등에 사용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글루탐산나트륨은 식품 제조·가공 시

맛과 향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산의

나트륨염을 말하며,과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해조류(seaweed)의 열수추출에

의해 얻어진 글루타민산으로부터 만들어졌으나,최근에는 글루타민산 생성능

력을 가진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법으로 얻어진 글루타민산을 중화·정제하여 나

트륨 염 형태의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만들어지고 있으며,글루타민산은 유제

품,육류,어류,채소류 등과 같이 동․식물성 단백질 함유 식품에 천연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데이터베이스).

또한,L-글루탐산나트륨의 ‘중화요리증후군(Chinesefoodsyndrome)’과 관련



- 33 -

연혁 제·개정 내용

각령 제 811호,

‘62.6.12

(품목지정)별표 14.글루타민酸나트륨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첨가물 계피알데히드등 217품목 지정

부령 제175호,

‘66.3.23

(규격기준 신설)L-글루타민酸나트륨 등 40품목 규격기준

신설

부령 제209호,

‘67.12.30

(품목 재지정)

별표 11.글루타민酸나트륨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첨가물 224품목 지정

식약청 고시 제

2010-33호 ,

‘10.5.18

(이명 삭제)이명 MSG삭제

순도시험 중 중금속 시험항목 삭제,납,피롤리돈카르복실산

신설

하여 함유 식품(천연으로 존재하는 글루타민산 함유 식품 포함)을 섭취한 일

부 사람에게서 일시적 과민반응(후두부 작열감,가슴압박,메스꺼움,두통 등)

이 나타날 수 있으나,WHO는 이러한 과민반응은 섭취 후 2시간이내에 사라

지는 일시적 반응으로서 L-글루타민산나트륨의 함유 식품 섭취와 중화요리증

후군과의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WHO,1987),호주(FSANZ,

2003)에서도 동일하게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킹맘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80%는 MSG(L-글루타민산나트륨)에 대해 ‘몸에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

며,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불과했다.또한,응답자들 중 85%는

MSG는 오래 전부터 좋지 않다고 들었다고 응답하였으며,우리 사회는 MSG

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도 71%에 이르렀다.음

식만들 때 사용을 고민한다는 응답자도 51%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아울러 응답자 10명 중 6명은 TV 프로그래에서 ‘MSG(L-글루타민산나트

륨)는 몸에 나쁜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보도 내용을 접하였다

고 응답하고 있다(워킹맘연구소,2013).

<표 4-1>L-글루탐산나트륨 기준·규격 제·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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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결과 및 고찰

1.L-글루탐산나트륨 검색량 조사 및 관련보도 분석

2010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MSG’로 검색했을 때

모바일 상대검색량이 18(네이버 트렌드 검색에서 연관뉴스를 제공하는 검색량

포인트 중 가장 낮은 지점)이상의 수치를 보이는 구간은 <표 4-2>에서와 같

이 총 9개 구간이었다.이 중 최고의 검색량을 보이는 구간은 MBC의 시사프

로그램이었던 ‘시사매거진 2580-MSG의 반격’편(2013.4.21.방영,852회)이 방

영된 주간이었다.

시사매거진 2580은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에 대한 고발과 시사 현안에 대한

탐사보도를 위주로 하는 MBC TV의 시사프로그램으로 1994년 2월 27일 첫

방송된 이후 매주 일요일 오후 11시 15분에 방영되고 있다.2순위의 검색량을

보이는 구간은 역시 ‘시사매거진 2580-MSG의 반격’편이 방송된 다음 주간으

로 방송의 여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닐슨에서 제공하는 시청률 정보에

의하면 해당 일자의 시사매거진 2580시청률은 수도권 기준으로 9.3%의 시청

률을 보이고 있었다.닐슨에서는 20위까지 시청률을 제공하고 있었으며,전국

기준의 시청률에서는 20위에 진입하지 못해 시청률을 파악할 수 없었다.

해당 방송편에서는 MSG가 몸에 좋지 않으며,MSG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

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생각에 바탕을 두고 1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하였다.한국 사람 한끼 섭취량에 해당하는 0.5g의

MSG를 캡슐에 담아서 영양제로 속이고 피실험자들에게 먹게 하고 하루가 지

난 후,이상 유무를 물어 보았으나,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피실험자는 없는 것

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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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상대

검색량
기간 관련보도

1 100 2013/04/15∼

2013/04/21

시사매거진 2580‘MSG의 반격’예고뉴스(MBC뉴스

데스크)및 방송(MBC시사프로그램,4월 21일)

2 79 2013/04/22∼

2013/04/28

시사매거진 2580‘MSG의 반격’(MBC 시사프로그램,

4월 21일)여파로 추정

3 43 2012/11/12∼

2012/11/18

먹거리 x파일 ‘MSG 세탁’새우젓 방송 이후… 젓갈

시장 발길 뚝,조미료-색소를 국자로…‘착한 짜장면’

은 어디에?(채널 A뉴스 2건)

4 33 2013/12/09∼

2013/12/15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착한 라면 만들기 도전

(채널 A뉴스 등 4건)

5 26 2014/02/24∼

2014/03/02

"MSG 안전하다"결론…유해성 논란 가라앉나 (SBS

등 18건)

대상 '미원',MSG 안전성 입증으로 부활 날갯짓(위

클리오늘 등 5건)

식약처 MSG안전성 홍보 "식품 영양가를 유지,부패

변질 방지"누리꾼,여전히 불안(아시아투데이 1건)

6 19 2012/10/29∼

2012/11/04

먹거리 x파일 "'건강 식품'멸치,MSG범벅"(한국경

제 등 4건)

‘미각스캔들’ 쌀국수 정체 ‘충격’..육수비밀은

MSG(OSEN등 4건)

6 19 2013/03/04∼

2013/03/10

MSG,한국만 독극물 취급… 감칠맛 잃어 간다(KBS

뉴스 등 5건)

7 18 2012/11/05∼

2012/11/11

먹거리 x파일 MSG 범벅된 중국산 새우젓,국산으로

둔갑 판매(채널 A뉴스 등 4건)

7 18 2013/09/30∼

2013/10/06

[건강충전]MSG는 몸에 나쁘다?…오해와 진실(KBS

뉴스 등 2건)

‘식당 자영업자 10명중 9명 MSG 쓴다’,‘식당자영업

자 ‘MSG 안쓰면 음식값 2천원 올려야’(국민일보 등

12건)

<표 4-2>MSG(L-글루탐산나트륨)에 대한 모바일 검색량 증가구간의 언론보도

*상대검색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지점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트렌드 검색에서 제공하는

‘관련 뉴스’서비스를 참고하여 ‘관련 뉴스’와 연결되는 지점 중 가장 낮은 검색량 수치를 기

준으로 그 이상의 검색량을 나타내는 기간을 선별함(L-글루탐산나트륨은 모바일의 경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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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의 반격’편에서는 전문가 인터뷰(시아스연구소 최낙언 소장,단국대학

교 식품공학과 백형희 교수,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를 통해 MSG기

피현상을 심리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고,MSG는 화학조미료로 잘못 알려져 있

으며,천연에도 존재하는 천연발효물질이라고 설명하였다.잘못 알려진 배경으

로 1993년 조미료 시장에 등장한 경쟁업체의 마케팅을 원인으로 들고 있었다.

<그림 4-1>의 자료화면을 통해 새로운 업체는 MSG가 화학조미료라며 자신

들이 만든 제품에는 MSG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시장

진입을 시도하였고,당시 당국에서 허위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잘못된

상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림 4-1>시사매거진 2580‘MSG의 반격’편 중 MSG무첨가 마케팅 자료화면

3위,4위,공동 6위,공동 7위의 상대검색량을 나타내고 있는 주간에서 이영

돈 PD의 먹거리 x파일이 방영되었다.3위의 상대검색량을 보인 주간에 보도

된 보도자료로 먹거리 x파일에서 2012년 11월 9일 일부 상인들이 중국산 새

우젓을 MSG와 사카린나트륨 등으로 처리한 뒤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실태를

다룬 ‘수상한 새우젓’(40회)와 관련되어 있었다.방송 일주일 후인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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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후속 보도자료에서 기자는 방송 이후 충남 논산의 강경 젓갈시장을 찾

았으며,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강경을 찾던 단체 구매객은 물론

개인 방문도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는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도하

고 있었다.

또한 해당 주간에는 2012년 11월 16일 보도된 먹거리 x파일 ‘착한 짜장

면’(41회)과 관련한 보도자료도 검색되었다.해당 프로그램은 짜장면 1인분에

들어가는 MSG의 양은 약 5그램으로,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밥 한 숟가락 정

도의 양이 짜장면 한 그릇에 들어가고 있으며,조미료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

논란 성분인 4-메틸이미다졸이 함유돼 있는 카라멜 색소도 사용하고 있어 문

제라고 하며,조미료는 물론 캐러멜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착한 자장면을 판매

하는 음식점을 찾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4위의 검색량 증가 구간에서 보도된 자료는 2013년 12월 13일 방영된 먹거

리 x파일의 ‘라면을 말하다 2부-착한 라면 만들기’편(97회)과 관련되어 있었

다.나트륨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영양 성분을 강화하는 등 직접 ‘착한 라면’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방영 편이었는데,결국 핵산계 조미료 없이 맛을 내는

데 실패한 것으로 방영되었다.본 프로그램에서 화학조미료 사용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것과 MSG에 대한 검색량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공동 6위에서 검색된 보도자료는 2012년 11월 2일 보도된 이영돈 PD의 먹

거리 x파일 ‘MSG 멸치의 진실’편(39회)및 2012년 11월 3일 보도된 미각스

캔들 ‘감칠맛 나는 쌀국수 육수의 비밀’편(37회)과 관련되어 있었다.‘MSG멸

치의 진실’편에서는 멸치의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삶는 과정에서 인공조미료

인 MSG를 쏟아붓는다는 제보를 받고 울진,부산,통영,남해 등 전국 11곳 대

표 멸치 산지를 다니며 확인한 결과를 보도하고 있었고,미각스캔들의 ‘감칠맛

나는 쌀국수 육수의 비밀’편에서는 쌀국수 육수의 깊고 담백한 맛은 복합조미

료 팩에 기인하는 것이며,복합조미료팩의 주성분은 설탕,소금,그리고 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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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밝히고 있었다.정통 베트남 쌀국수는 소의 뼈로 국물을 만드는 것이 기

본이라며 복합조미료 팩으로 국물을 낸 쌀국수를 ‘가짜 베트남 쌀국수’라 칭하

고 있었다.

‘MSG멸치의 진실’편에서 산지를 확인한 결과,MSG를 쓴 증거는 포착하

지 못하였고,관계자들에게 인터뷰해보니 맛소금이나 MSG를 사용하면 원가

증가로 마진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다만,멸치에는 천연 글루탐산이 함유되어 있어(멸치 100g당 5g내외)감칠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며,전문가(숭의여대 식품영양과 차

윤환 교수)인터뷰를 통하여 천연 글루탐산의 맛과 MSG의 맛은 일반인들이

구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하고 있었다.

먹거리 x파일 ‘MSG 멸치의 진실’과 관련한 4건의 보도자료는 모두 본 방

송편에 대한 예고기사였는데 그 제목이 ‘건강 식품 멸치,MSG 범벅’(한국경

제)‘헉!멸치 삶는 솥에 MSG와르르’(스포츠동아),‘칼슘의 대명사 멸치,알고

보니 인공조미료 덩어리?’(티브이데일리),‘인터넷 떠도는 ‘멸치괴담’,진실은?‘

(뉴스 A)였다.이와 같이 뉴스 A의 기사제목을 제외하면 모두 마치 멸치에

MSG를 다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공동 7위의 상대검색량을 보이는 구간은 공동 3위에서 언급된 먹거리 x파일

의 ‘수상한 새우젓’(40회)방영 주간이었다.일부 상인들이 중국산 새우젓을

MSG와 사카린나트륨 등으로 처리한 뒤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실태를 다룬 내

용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순위로는 식약처에서 MSG의 안전성을 홍보한 주간에 있어서도 상대검색

량이 26으로 나타났다.안전성 보도와 함께 MSG를 사용하는 대표상품인 대상

의 미원 제품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자료들 역시 보도되고 있었다.다만,인체

에 무해하다는 식약처의 발표와 홍보에도 불구하고,아시아투데이의 기사에

따르면 “누리꾼들은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다.누리꾼들은 "식약처 MSG 안전

성 믿을만 한가?논란을 오히려 자초한 듯","식약처 MSG안전성 먹어도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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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식약처 MSG안전성 많이 먹으면 안좋겠지"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보

도하고 있어 사람들의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시사프로그램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와 관련이 없는 검색량 증가

구간은 2건이 있었는데 공동 6위의 검색량을 보인 주간에 보도된 건으로

‘MSG,한국만 독극물 취급...감칠맛 잃어간다’(KBS뉴스 등 5건)와 공동 7위

의 검색량을 보인 주간에 보도된 MSG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보도한 기사

(KBS뉴스 등 2건)과 송광호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기사(국민일보

등 12건)가 있었다.‘MSG,한국만 독극물 취급...감칠맛 잃어간다’(KBS뉴스

등 5건)의 기사는 2013년 3월 4일과 5일에 걸쳐 보도되고 있었는데,보도 배

경으로 시민단체에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도 인공 조미료 MSG 사용 자제 운

동에 나서면서 유해성 논란이 다시 불거진 점을 들고 있었다.KBS뉴스에서

는 “MSG는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당국의

발표대로 안전하다고 해도 재료의 풍미를 살리지 못하고 맛이 획일적이라는

단점은 분명합니다.”라고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으며,“나트륨이나 트랜스지방

처럼 식품 속 MSG도 함량을 표기한다면,소모적인 유해성 논란을 피하고 소

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고 보도하고 있었다.또한,안병수 식품건강교실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어

느 정도 사용량 제한을 해야되고 거기에 맞춰서 요식업소에서도 사용량을 정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도하고 있으며,특히 MSG 무첨가를

내세운 제품이라도 방부제와 색소 등 다른 인공 첨가물이 든 경우가 많은 만

큼,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성분 표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

다.

2013년 9월 30일 주간에 보도된 기사 중 ‘[건강충전]MSG는 몸에 나쁘

다?…오해와 진실’등의 기사는 MSG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하여 보도한 기

사였다.본 기사에서는 MSG는 자연에도 존재하는 물질로,다량 섭취하더라도

체내 축적되지 않고 배출되는 안전한 물질로,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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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밝히고 있었다.MSG의 진짜 문제는 “질 낮은 값 싼 재료를 쓰더라도

MSG를 넣으면 쉽게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좋은 재료를 골라 성심껏 요리를

하는 식당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MSG에 너무 민감

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저렴하면서도 손 쉽게 맛을 낼 지,번거로워도 정

성껏 음식을 만들지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13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색량이 증가한 구간과 관련된 보도는

‘식당 자영업자 10명 중 9명 MSG 쓴다’등 송광호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기사들로,2013년 10월 4일 송광호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협회

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마케팅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지역 식당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었다.설문조사 결과 식당 자영

업자의 93%가 'MSG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MSG가 '음식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87%)'조리시간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54%)

'고객의 입맛과 취향을 맞출 수 있다'(76%)'원가 절감에 도움이 된다'(64%)

고 답해 MSG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론의 MSG관련 부정적 보도로 손님이 줄어드는 등 장사에 방해가

된다'(61%)'MSG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 신경 쓰이고 불편하다'(68%)

고 답했다.특히 식당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58%)은 MSG가 인체에 무해하

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며,식당 자영업자들은 만약 MSG를 사용하지 않을 경

우 식자재의 원재료비는 20.8%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정부가 'MSG는

안전하다'고 공인한 사실에 대해 65%의 식당 자영업자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

며 최근 정부 부처,지자체,군 당국 등에서 'MSG조미료 사용 안하기'를 진

행하거나 독려한 사실에 대해서는 4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송광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30여 년 전부터 정부가 MSG의 안전성을

공인했음에도 선정적 보도와 기업간 마케팅 경쟁으로 생긴 부정적 정서와 이

에 편승하는 정부 내 '오락가락 정책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곁의 영세 자영업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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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상대

검색량
기간 관련보도

1 100 2013/04/22∼

2013/04/28

시사매거진 2580‘MSG의 반격’(MBC시사프로그

램,4월 21일 방송)여파

2 73 2011/04/18∼

2011/04/24

D사-S사 “내가 소금시장 1위 으르렁”(이데일리뉴

스 등 4건)

3 60 2013/12/09∼

2013/12/15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착한 라면 만들기

도전(채널 A뉴스 등 4건)

4 53 2011/11/12∼

2012/11/18

‘MSG세탁’새우젓 방송 이후… 젓갈시장 발길

뚝,조미료-색소를 국자로…‘착한 짜장면’은 어

디에?(채널 A뉴스 2건)

5 30 2013/03/04∼

2013/03/10

MSG,한국만 독극물 취급… 감칠맛 잃어 간다

(KBS뉴스 등 5건)

2010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MSG’로 검색했을 때

PC상대검색량이 30(네이버 트렌드 검색에서 연관뉴스를 제공하는 검색량 포

인트 중 가장 낮은 지점)이상의 수치를 보이는 구간은 <표 4-3>에서와 같이

총 5개 구간이었다.이 중 검색량 1위를 보인 주간은 ‘시사매거진 2580-MSG

의 반격’편(2013년 4월 21일 방영,852회)이 방영된 바로 다음 주간이었다.모

바일에서는 방영된 주간이 검색량 1위를 보였으나,PC검색 결과 해당 방송편

이 방영된 주간에서는 30이상의 검색량을 보이지 않았으며 상대검색량 9에

그치고 있었다.

<표 4-3>MSG(L-글루탐산나트륨)에 대한 PC검색량 증가구간의 언론보도

*상대검색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지점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트렌드 검색에서 제공하는

‘관련 뉴스’서비스를 참고하여 ‘관련 뉴스’와 연결되는 지점 중 가장 낮은 검색량 수치를 기

준으로 그 이상의 검색량을 나타내는 기간을 선별함(L-글루탐산나트륨은 PC의 경우 30)

PC검색에서 검색량 증가가 관찰되지 않는 것은 방영 시간(4월 21일 일요

일 오후 11시 15분)관계상 PC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의 접근성이 낮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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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반면,모바일 검색에서만 검색량 증가 결과가 관찰되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TV를 보다가 시청내용과 관련된 검색을

할 수 있는 등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동시 이용이 가능한 점에 기인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황주성 & 이재현,2011).

먹거리 x파일의 ‘라면을 말하다 2부-착한 라면 만들기’편(97회)과 관련되어

3순위의 검색량을 보이는 구간은 모바일 검색결과 4위 검색량 구간을 보이고

있었으며,먹거리 x파일 ‘수상한 새우젓’(40회)편과 ‘착한 짜장면’(41회)편과 관

련되어 4순위의 검색량을 보이는 구간은 모바일에서 3위,‘MSG,한국만 독극

물 취급...감칠맛 잃어간다’(KBS뉴스 등 5건)보도와 관련된 5순위의 검색량

을 보이는 구간은 모바일 검색결과 6위의 검색량 구간을 보이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MSG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주간

(2014년 2월 24일 주간)은 PC검색에 있어서 30이상의 상대검색량을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상대검색량 14에 그치고 있었다.모바일 구간에서는

상대검색량 증가를 나타내지 않았으나,PC검색에 있어서 2위의 상대검색량을

보인 주간이 있었다.2011년 4월 18일 주간으로,MSG와 관련하여 2011년 4월

20일 D사와 S사에서 판̀매량 1위`자료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S사 관계자가 해당 기사에서 “‘맛소금’을 소금 시장에 포

함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며,맛소금은 화학조미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금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맛소금

은 MSG가 들어가 일반 소금과 전혀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D사가 독식하고

있는 분야라 소금 시장의 카테고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보도 내용으로 경제 분야의 기사였다.

L-글루탐산나트륨의 경우 모바일 검색량의 총 9개 증가 구간 중 6개의 구

간에서,PC검색량의 경우 총 5개 증가 구간 중 3개의 구간에서 시사 프로그

램에서 L-글루탐산나트륨에 대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나머지 구간들은

일간지나 TV뉴스로 기사를 보도한 구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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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네이버 트렌드 검색 결과 MSG상대검색량 증가 추이

PC와 모바일 검색량 증가 구간을 도식화하면 <그림 4-2>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그림 4-2>에서 나타나는 모바일 검색량과 PC검색량의 증가추이

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다만,PC검색량에 있어서는 ‘시사매거

진 2580-MSG의 반격’편 방영일인 2013년 4월 21일을 포함한 주간(2013.4.15)

에서 검색량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그 이유로는 본 방영 프로그램의 방송

시각 때문으로 추정된다.2013년 4월 21일 일요일 밤 11시 15분에 방영되어

프로그램이 끝난 시각은 대략 12시경으로 PC를 사용한 실제 검색은 프로그램

이 끝나고 난 후,즉 다음 날인 4월 22일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검색량 또한 4

월 22일 주간에 집계되어 방영 다음 주간에 가장 많은 검색량을 보였을 것으

로 사료된다.모바일에서는 검색량 증가가 관찰되지 않은 구간에 보도된 자료

는 2011년 4월 18일 주간의 ‘D사-S사 “내가 소금시장 1위 으르렁”’인데,경제

기사인 관계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에서 검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따라

서 모바일 환경에서보다는 PC 환경에서 검색했을 가능성(한국행정연구원,

2013)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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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또는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포함된

게시물 개수

블로그 카페

콘텐츠 개수1) 991 992

작성자2) 888 806

단어 개수3) 63,156 57,322

단어사전 단어 개수4) 622 260

2.L-글루탐산나트륨에 대한 소셜 웹 콘텐츠의 텍스트 분석

분석된 소셜 웹의 콘텐츠의 현황은 <표 4-4>와 같다.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작성된 블로그 및 카페의 콘텐츠(“MSG”또는 “L-글루

타민산나트륨”이 포함된 게시물)개수는 각각 991개와 992개,작성자 ID는 각

각 888개 및 806개로 파악되었다.

수집된 전체 게시물에 포함된 품사별 모든 종류의 단어 개수(중복 제외)는

각각 63,156개와 57,322개로 나타났다.이들 전체 단어 중 의미를 나타내어 분

석에 통상 활용하는 품사인 개체명,고유명사,자립명사,형용사를 TONK 분

석에 활용하였으며,실제로 분석에 활용된 단어 수,즉 개체명,고유명사,자립

명사,형용사 품사의 단어 수는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622개,카페 게시물에서

는 260개였다.

<표 4-4>블로그,카페 콘텐츠의 분석 현황(L-글루탐산나트륨)

수집된 블로그,카페 게시물의 작성기간:2013.7.1∼2014.6.30

1)콘텐츠 개수:수집된 네이버 블로그,카페 게시물의 개수

2)작성자:글을 작성한 이용자(ID)수

3)단어 개수:수집된 글에 포함된 모든 품사별 단어의 수(중복 단어 제외)

4)단어사전 단어 개수:모든 품사별 단어 중 분석대상이 되는 품사인 개체명,고유명사,자립명

사,형용사의 단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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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을 TONK로 분석하여 얻은 토픽과 각

토픽에 해당하는 상위 연관어를 보여주고 있다.토픽이란 단어사전에 수집된

단어들을 대상으로 TONK 프로그램이 서로 관련있는 단어들을 그룹화시켜놓

은 것이다.토픽은 수집된 게시물들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어진 순으로 1위부

터 10위까지 나열되고 있다.1번부터 10번까지의 토픽 ID는 프로그램이 앞서

말한 비중의 값을 수치화하여 내림차순으로 각 토픽에 붙인 숫자를 말한다.

비중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이며,1에 가까울수록 비중이 커짐을 의미한다.

연관어 아래에 표시된 수치는 각 단어의 발생확률을 의미하는데,토픽에서 해

당 단어가 나타날 확률을 말하는 것으로,이 수치 역시 비중값과 마찬가지로

1에 가까울수록 나타날 확률이 커짐을 의미한다.

분석 대상이 된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대하여 가장 큰 비중값(0.160)을 보

인 토픽은 1번 토픽이며,발생확률이 높은 연관어로 ‘재료’,‘요리’,‘P사명’,‘라

면’,‘건강’,‘소스’,‘제품’,‘육수’등의 단어가 해당 토픽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

관성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TONK는 추출된 토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의

목록과 함께 게시물의 내용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 1번 토픽과 관련된 게시

물의 내용을 파악하였다.1번 토픽과 관련된 게시물은 총 854개로 나타나고

있으며,게시물들의 비중값의 범위를 살펴보니 가장 높은 비중값은 약 0.7396

이었고,가장 낮은 비중값은 약 0.0020이었다.

1번 토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들의 제목을 비중값의 순으로 10위까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1번 토픽을 많이 다루었다고 나타내어지는 10개의 게시물 중 6

개(표 1,3,4,5,6,10번)의 게시물이 P사의 제품과 관련한 글이었다.이 중 1

번의 게시물 내용에서는 MSG와 관련하여 “OOO올바른 간식은 몸에 좋지 않

은 합성착향료 합성착색료 유화제 L글루타민산나트륨 MSG등 합성 화학 첨

가물은 일체 넣지 않고 착한 재료들을 넣어 깐깐하게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간식 브랜드로 온 가족이 언제 어디서나 맛있고 간편하

게 즐길 수 있어요”라고 쓰여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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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1)

ID2)(순

위)

1 2 3 4 5 6 7 8 9 10

비중값
3)

0.160 0.132 0.108 0.108 0.107 0.086 0.085 0.081 0.069 0.063

상위

10개

연관어

(발생

확률4))

재료

(0.035)

메뉴

(0.036)

메뉴

(0.053)

맛나

(0.031)

건강

(0.025)

소금

(0.063)

MSG

(0.230)

식품

(0.072)

식품

(0.130)

사용

(0.140)

요리

(0.028)

느낌

(0.033)

김치

(0.044)

양념

(0.028)

자연

(0.024)

재료

(0.049)

조미

(0.077)

볶음밥

(0.063)

첨가

(0.070)

제품

(0.066)

P사명

(0.025)

사진

(0.030)

고기

(0.042)

떡볶이

(0.028)

제품

(0.019)

나트륨

(0.048)

섭취

(0.033)

아이

(0.054)

사용

(0.033)

사진

(0.033)

준비

(0.024)

주문

(0.030)

건강

(0.029)

저녁

(0.023)

예방

(0.018)

상태

(0.025)

유해

(0.026)

냉동

(0.046)

물질

(0.029)

미국

(0.033)

라면

(0.023)

시간

(0.027)

진짜

(0.029)

반찬

(0.022)

재료

(0.017)

요리

(0.024)

방송

(0.024)

조리

(0.042)

섭취

(0.027)

함유

(0.028)

야채

(0.019)

친구

(0.021)

완전

(0.024)

소스

(0.022)

과자

(0.014)

확인

(0.024)

글루타민

산나트륨

(0.023)

첨가

(0.035)

발생

(0.027)

제조

(0.027)

건강

(0.018)

MSG

(0.019)

레스토

랑

(0.021)

사용

(0.021)

성분

(0.014)

사람

(0.024)

출처

(0.023)

합성

(0.034)

가공

(0.026)

분말

(0.025)

소스

(0.018)

여행

(0.018)

사장

(0.018)

사람

(0.020)

다양

(0.014)

블로그

앱

(0.022)

발효

(0.022)

C사명

(0.029)

작용

(0.026)

설탕

(0.024)

제품

(0.015)

괜찮

(0.016)

깔끔하

(0.017)

치킨

(0.020)

천연

(0.013)

아이

(0.019)

감칠맛

(0.020)

김밥

(0.027)

색소

(0.021)

함량

(0.023)

육수

(0.014)

깔끔하

(0.016)

코스

(0.016)

착하

(0.019)

방지

(0.013)

msg

(0.019)

화학

(0.020)

국산

(0.027)

효과

(0.017)

추출

(0.019)

요약 P사 제

품 등

음식점 음식점 음식 제품,

식생활

- MSG

정보

C사 제

품 등

식품첨

가물

작용

-

<표 4-5>네이버 블로그 분석을 통한 L-글루탐산나트륨 관련 토픽과 상위 연관어

1)토픽:단어사전에 수집된 단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서로 관련있는 단어들을 그룹화시켜

놓은 것

2)토픽 ID:프로그램이 비중값의 수치를 내림차순으로 하여 각 토픽에 부여한 숫자

3)비중값:각 토픽이 수집된 모든 문서에 대해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어졌는지 수치로 나타낸

것.수치의 범위는 0∼1까지이며,1에 가까울수록 비중이 커짐

4)발생확률:토픽에서 해당 단어가 나타날 확률로 1에 가까울수록 나타날 확률은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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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토픽과 관련한 모든 게시물들이 P사의 제품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나,

확률적으로 일부 게시물에서 P사의 제품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1번 게시물과 4번 게시물은 작성자가 동일한 ID를 보이고 있으며,1번

게시물은 이벤트성 게시물이고,4번 게시물은 추천성 게시물이라는 점에서 홍

보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번 게시물에서는 ‘진짜사나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바 있는 ‘맛다

시’제품을 마법의 소스라 칭하며 “MSG스러운 맛”으로 표현하고 있었다.7번

게시물에서는 어묵제품을 소개하며 “무합성보존료 무합성착색료”와 함께 “무L

글루타민나트륨 MSG”를 강조하고 있었으며,8번 게시물에서도 시래기된장국

제품을 소개하며 “합성보존료 합성착색료 L글루타민산나트륨 무첨가”를 강조

하고 있었다.9번 게시물에서는 특정 어묵 제품을 언급한 어묵탕 레시피를 소

개하면서 ‘소르빈산 나트륨을 비롯한 L 글루타민산나트륨 없이 만들어 아기

반찬으로 어묵해줄 때 가장 안전한 어묵’이라고 언급하고 있었다.

이렇게 1번 토픽과 연관이 높은 게시물들을 비중값 순위로 살펴본 결과,‘맛

다시’에 관한 게시물을 제외하면 모두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관한 게시물들임을 알 수 있으며,게시물의 목적은 홍보인 것으로 추

정되었다.

분석 대상이 된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대하여 두 번째로 큰 비중값(0.132)

을 보인 토픽은 2번 토픽이며,발생확률이 높은 연관어로 ‘메뉴’,‘주문’,‘친구’,

‘여행’,‘괜찮’,‘깔끔하’등의 단어가 해당 토픽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

이며 나타나고 있었다.2번 토픽과 관련된 게시물은 총 487개로 나타나고 있

으며,게시물들의 비중값의 범위를 살펴보니 가장 높은 비중값은 약 0.6878이

었고,가장 낮은 비중값은 약 0.0003이었다.

2번 토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들의 제목을 비중값의 순으로 10위까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2번 토픽을 많이 다루었다고 나타내어지는 10개의 게시물 모두

음식점과 관련한 글이었다.이 중 1번의 게시물 내용에서는 서울 시내 도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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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세 곳을 비교하는 글이었는데,세 음식점 중 한 음식점에 대해 “MSG

없는 담백한 맛”이라고 하며 MSG를 사용하지 않은 맛이라 평하고 있었다.그

외 2번을 제외하고 3번부터 10번까지 게시물들은 음식점에서 MSG를 사용하

는지 하지 않는지,MSG맛이 나는지 나지 않는지 등을 언급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큰 비중값(0.10752,반올림하여 0.108)을 보인 토픽은 3번 토픽이

며,발생확률이 높은 연관어로 ‘메뉴’,‘김치’,‘고기’,‘건강’,‘레스토랑’,‘사장’,

‘깔끔하’등의 단어가 해당 토픽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3번 토픽과 관련된 게시물은 총 187개로 나타나고 있으며,게시물들의

비중값의 범위를 살펴보니 가장 높은 비중값은 약 0.6410이었고,가장 낮은 비

중값은 약 0.0004이었다.3번 토픽 역시 음식점과 관련된 게시물들이 많이 있

었으며,MSG와 관련하여 사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네 번째로 큰 비중값(0.10750,반올림하여 0.108)을 보인 토픽은 4번 토픽이

며,발생확률이 높은 연관어로 ‘맛나’,‘양념’,‘떡볶이’,‘반찬’,‘소스’,‘사용’,‘치

킨’등의 단어가 해당 토픽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

다.4번 토픽과 관련된 게시물은 총 556개로 나타나고 있으며,게시물들의 비

중값의 범위를 살펴보니 가장 높은 비중값은 약 0.6042이었고,가장 낮은 비중

값은 약 0.0020이었다.4번 토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들 역시 음식점에 다녀온

글을 작성하며서 먹은 음식에 MSG 맛이 느껴진다거나,MSG의 힘을 빌리지

않고 맛을 냈다거나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다섯 번째로 큰 비중값(0.107)을 보인 토픽은 5번 토픽이며,발생확률이 높

은 연관어로 ‘건강’,‘자연’,‘제품’,‘예방’,‘재료’,‘과자’,‘성분’,‘천연’,‘방지’등

의 단어가 해당 토픽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5번

토픽과 관련된 게시물은 총 523개로 나타나고 있으며,게시물들의 비중값의

범위를 살펴보니 가장 높은 비중값은 약 0.6418이었고,가장 낮은 비중값은 약

0.0046이었다.

5번 토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들의 제목을 비중값의 순으로 10위까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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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결과,가장 비중값이 높은 1번 게시물은 블랙선식 제품에 대한 글인데

“착색료 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제품”이라고 쓰고

있으며,제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즉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고 있었다.

2번 게시물은 L-글루타민 홍보 게시물로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다른 성분이

라는 점을 언급하였다.3,4,5,6번 게시물은 특정 제품을 언급하면서 L-글루

타민산나트륨을 포함한 제품의 원재료와 성분을 게시물에 나열하고 있었다.7

번 게시물에서는 직장인이 다이어트를 결심하면서 살이 찐 원인 중 하나로

‘사내식당에 음식은 기름진 것들과 MSG의 잔치’라고 언급하고 있었다.8번 게

시물은 천연조미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모든 음식에 감초처럼 들어가

야만 했던 화학조미료의 성분 중 글루타민산나트륨 MSG이 아이들의 성장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천연 조미료는 물론 맛은 덜할지 모르지

만 우리 아이들이 음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도록 도와주며 아이의 성장에 도

움이 되니 어렸을 때부터 천연 조미료의 맛에 익숙해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좋겠죠.우리 가족의 건강 엄마가 지켜요.”라고 쓰고 있다.9번 게시물은 아미

노산인 글루타민산을 소개하면서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언급하고 있다.10번

게시물은 어린이에게는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을 받은 안전한 식품을 먹이는

것이 좋다고 하며,품질인증 조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합성보존료 L글

루타민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언급되고 있었다.참고로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이라는 고시를 통해 L-글루탐

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을 품질인증기준으로 삼고 있다.5번 토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을 살펴본 결과 특정 제품에 사용 여부를 언급한 게시물들

과,MSG가 건강에 좋지 않음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게시물들이 파악되었

다.

일곱 번째로 큰 비중값(0.085)을 보인 토픽은 7번 토픽이며,상위 연관어들

인 ‘MSG’,‘조미’,‘섭취’,‘유해’,‘발효’,‘감칠맛’,‘화학’등의 단어가 해당 토픽

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특히 이들 중 조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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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감칠맛,화학은 MSG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7번 토픽과 관련된 게

시물은 총 727개로 나타나고 있으며,게시물들의 비중값의 범위를 살펴보니

가장 높은 비중값은 약 0.7133이었고,가장 낮은 비중값은 약 0.0010이었다.

7번 토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들의 제목을 비중값의 순으로 10위까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가장 비중값이 높은 1번 게시물은 “MSG보다 나트륨 과다가 건

강을 더 해친다는 사실 그래서 MSG를 사용하게 되면 나트륨을 30% 덜 섭취

할 수 있데요.똑똑하게 만들어먹는 음식 MSG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건강하

고 맛있는 음식 걱정없을 것 같죠.MSG무해성 이제는 올바른 정보만 얻어야

할 것 같아요”라고 언급하며,MSG가 무해하다는 쪽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1번 게시물과 마찬가지로 2,4,5,6,7,8,9번 게시물은 MSG가 발효 추출

공법을 이용한 성분이며,감칠맛을 내게 하고 음식조리 시간을 단축시키며 소

금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짠맛을 낸다는 측면의 장점을 언급하고 있다.10번

게시물 역시 MSG를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하면서,“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MSG가 신경전달물질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과다 섭취

했을 때 과잉행동장애가 나타난다든지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뇌와

혈액사이에 있는 혈뇌장벽이 조절하기 때문에 MSG가 뇌로 침투하는 일은 거

의 불가능하므로 안심이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3번 게시물은 MSG에 대해 “오랜 시간 유해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행동하

고 살아왔기에 한순간에 그래 괜찮아 바로 이렇게 되진 않더라구요”라고 말하

며,“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정확한 사실들을

알리다보면 무조건 유해한거야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 MSG가 이러이러한

거구나 하고 사실기반에서 취사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결론적으로 안심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는 하나,갑자기 MSG는

유해하다는 인식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7번 토픽을 많이 다

룬 게시물 중 비중값 순으로 10개의 게시물을 살펴본 결과 모든 게시물이

MSG의 속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는 취지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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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었다.

여덟 번째로 큰 비중값(0.081)을 보인 토픽은 8번 토픽이며,발생확률이 높

은 연관어로 ‘볶음밥’,‘아이’,‘냉동’,‘조리’,‘첨가’,‘합성’,‘C사명’,‘김밥’,‘국산’

등의 단어가 해당 토픽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8

번 토픽과 관련된 게시물은 총 679개로 나타나고 있으며,게시물들의 비중값

의 범위를 살펴보니 가장 높은 비중값은 약 0.7378이었고,가장 낮은 비중값은

약 0.0015이었다.

8번 토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들의 제목을 비중값의 순으로 10위까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가장 비중값이 높은 1번 게시물은 C사의 볶음밥 제품에 관한 글

이었으며,“OO식품 쉐프다이닝 볶음밥 또다른 특징은 5무첨가에용 L글루타민

산나트륨 산화방지제 합성착색료 합성착향료 합성감미료가 들어있지 않아요

저는 식품 선택시 첨가제를 꼭 확인하는데요 5무첨가라 안심이에요”라고 언급

하고 있었다.비중값이 높은 10개의 게시물이 모두 C사의 볶음밥 제품과 관련

한 글들이었으며 해당 제품에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언

급하고 있었다.이 글들 중 2번 게시물은 “우리아이들과 마음 놓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3번 게시물은 “아이들 먹기에도 안전해서”등 4,5,7,8,9,10

번 게시물에서 ‘아이’와 관련한 표현도 관찰되고 있다.6번 게시물은 ‘절대 들

어가시 말아야 할 첨가물을 절대로 넣지 않는’이라는 표현을, 7번 게시물은

“산화방지제와 L글루타민산나트륨 그리고 합성착색료 착향료 감미료등 인체

에 유해한 5가지 성분을 일체 포함하지 않은 건강한 볶음밥”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고 있었다.

아홉 번째로 큰 비중값(0.069)을 보인 토픽은 9번 토픽이며,발생확률이 높

은 연관어로 ‘식품’,‘첨가’,‘사용’,‘섭취’,‘가공’,‘작용’,‘색소’,‘효과’등의 단어

가 해당 토픽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9번 토픽과

관련된 게시물은 총 784개로 나타나고 있으며,게시물들의 비중값의 범위를

살펴보니 가장 높은 비중값은 약 0.6973이었고,가장 낮은 비중값은 약 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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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9번 토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들의 제목을 비중값의 순으로 10위까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상위 연관어로 미루어 ‘식품첨가물’의 ‘섭취’시 ‘작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으며,‘식품위생학’을 제목으로 하는 7번 게시

물을 제외한 나머지 게시물들이 대부분 L-글루타민산나트륨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기술하고 있었다.이들 게시물들은 L-글루탐산나트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식품첨가물,아질산나트륨이나 타르색소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었

다.이들 게시물들은 식품첨가물을 반드시 피해야한다는 취지가 대부분이었으

며,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작용들을 언급하고 있었으나,그 출처를 밝힌 게시

물은 발견할 수 없었다.6번 토픽과 10번 토픽은 상위 연관어를 통해 관련있

는 내용을 해석해내기 어려웠으며,비중값이 높은 게시물들을 살펴보았을 때

에도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1번과 8번 토픽의 경우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홍보하는 글들과의 연관

성을 나타내었으며,2,3,4번 토픽은 음식이나 음식점 후기와의 연관성을 나

타내고 있었다.5번 토픽의 경우는 관련 문서에서 제품에 사용 여부를 언급하

거나 또는 식생활에서 L-글루탐산나트륨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글들

이 관찰되었다.

7번 토픽의 경우 MSG의 유해성에 대한 진실을 언급하는 글들이 파악되었

는데 MSG는 ‘감칠맛’을 내기 위해 사탕수수 ‘발효’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물질

로 안전하며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무해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다만,문

서의 제목이나 서두에서 대부분 MSG의 유해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시작하고

있어 내용을 전부 읽기 전에는 유해성에 대한 글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9

번 토픽에서는 식품첨가물과 관련된 상위 연관어들이 관찰되었는데,해당 토

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을 관찰한 결과 식품첨가물의 부작용 및 일부 제거법을

언급한 글들이 파악되었다.7번 토픽과 9번 토픽을 많이 보여주는 게시물들의

내용은 서로 정반대임을 알 수 있는데,같은 기간에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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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들이 공존하고 있었다.토픽 6번과 10번의 경우 상위 연관어들을 요약

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

블로그 글들을 분석한 결과,음식점을 방문한 후 후기를 작성하면서 MSG

사용 여부나 MSG 맛이 나는지 나지 않는지에 대해 언급한 글들이 파악되었

다.이는 소비자들이 음식점을 평가할 때 MSG사용 여부를 하나의 지표로써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2,3번 토픽에서는 맛이 ‘깔끔하’다는 사실

을 함께 강조하고 있었다.

일부 업체들이 블로그 글들을 통해서 MSG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

조하며 해당 업체의 제품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이러한

홍보는 이들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MSG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제품의 판매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은 네이버 카페 게시물을 TONK로 분석하여 얻은 토픽과 각 토

픽에 해당하는 상위 연관어를 보여주고 있다.분석 대상이 된 네이버 카페 게

시물에 대하여 가장 큰 비중값(0.132)을 보인 토픽은 1번 토픽이며,발생확률

이 높은 연관어로 ‘아침’,‘요리’,‘음식’등의 단어가 해당 토픽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1번 토픽과 관련된 게시물은 총 401개

로 나타나고 있으며,게시물들의 비중값의 범위를 살펴보니 가장 높은 비중값

은 약 0.6957이었고,가장 낮은 비중값은 약 0.115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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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ID

(순위)

1 2 3 4 5 6 7 8 9 10

비중값 0.132 0.120 0.119 0.099 0.099 0.098 0.089 0.089 0.077 0.076

상위

10개

연관어

(발생확

률)

생각

(0.060)

맛있

(0.107)

반찬

(0.059)

MSG

(0.135)

거래

(0.088)

MSG

(0.179)

경우

(0.103)

식품

(0.167)

사용

(0.197)

첨가

(0.087)

정도

(0.032)

사진

(0.069)

음식

(0.046)

msg

(0.093)

안전

(0.072)

사람

(0.097)

msg

(0.091)

첨가

(0.101)

재료

(0.077)

식품

(0.069)

시간

(0.029)

메뉴

(0.052)

부분

(0.038)

라면

(0.056)

제품

(0.060)

생각

(0.071)

확인

(0.077)

건강

(0.050)

성분

(0.069)

지방

(0.069)

아침

(0.027)

고기

(0.051)

가격

(0.035)

한번

(0.050)

판매

(0.058)

정도

(0.046)

가능

(0.062)

사용

(0.045)

기준

(0.054)

발암

(0.050)

요리

(0.026)

오늘

(0.041)

시간

(0.034)

음식

(0.042)

구매

(0.055)

이름

(0.040)

내용

(0.059)

합성

(0.044)

조미

(0.052)

어린이

(0.050)

준비

(0.025)

음식

(0.032)

판매

(0.034)

친구

(0.041)

배송

(0.052)

요리

(0.024)

카페

(0.045)

아이

(0.041)

양념

(0.048)

제거

(0.048)

느낌

(0.025)

여행

(0.031)

조미

(0.031)

사진

(0.036)

번호

(0.051)

문제

(0.023)

아래

(0.044)

제품

(0.041)

설탕

(0.047)

색소

(0.044)

음식

(0.024)

시간

(0.031)

재료

(0.025)

자연

(0.035)

가격

(0.048)

현재

(0.021)

추가

(0.041)

가공

(0.038)

방법

(0.045)

간단

(0.039)

동안

(0.022)

다음

(0.028)

식당

(0.025)

진짜

(0.033)

상품

(0.046)

장소

(0.021)

이용

(0.041)

나트륨

(0.033)

이상

(0.040)

천식

(0.038)

소리

(0.022)

도착

(0.028)

사용

(0.025)

요즘

(0.031)

삭제

(0.036)

회사

(0.021)

사항

(0.041)

화학

(0.031)

소금

(0.036)

뜨겁

(0.036)

요약 음식,

요리

음식 반찬,

음식점

- - - - 식품첨

가물

- 식품첨

가물

제거법

<표 4-6>네이버 카페 분석을 통한 L-글루탐산나트륨 관련 토픽과 상위 연관어

1번 토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들의 제목을 비중값의 순으로 10위까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1번 토픽을 많이 다루었다고 나타내어지는 10개의 게시물 중 대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MSG 맛을 느끼는 음식이나 요리를 접했거나,MSG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접했을 때 작성한 게시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큰 비중값(0.120)을 보인 토픽은 2번 토픽이며,발생확률이 높은

연관어로 ‘맛있’,‘메뉴’,‘고기’,‘음식’,‘여행’등의 단어가 해당 토픽과 상대적

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2번 토픽과 관련된 게시물은 총

923개로 나타나고 있으며,게시물들의 비중값의 범위를 살펴보니 가장 높은

비중값은 약 0.6035이었고,가장 낮은 비중값은 약 0.002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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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토픽은 ‘여행’이나 ‘도착’의 연관어 등이 토픽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주

로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식경험과 관련되어 있었다.음식점에서 먹은 음

식을 이야기하면서 MSG맛이 나는지 나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생활

에서 접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MSG가 들어가지 않은 맛이라고 평가하

는 등 자신의 식경험과 관련하여 MSG사용 여부에 대해서 작성하고 있는 글

들이 대부분이었다.

세 번째로 큰 비중값(0.119)을 보인 토픽은 3번 토픽이며,발생확률이 높은

연관어로 ‘반찬’,‘음식’,‘가격’,‘판매’,‘조미’,‘재료’,‘식당’,‘사용’등의 단어가

해당 토픽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3번 토픽과 관

련된 게시물은 총 124개로 나타나고 있으며,게시물들의 비중값의 범위를 살

펴보니 가장 높은 비중값은 약 0.6406이었고,가장 낮은 비중값은 약 0.2456이

었다.

3번 토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들의 제목을 비중값의 순으로 10위까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1,2,3,4,6,8,9,10번의 7개 게시물을 동일한 ID의 작성자가

게시하였다.한 반찬전문점의 홍보성 게시물로 파악되고 있으며,“인공조미료

MSG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갈아만든 천연조미료를 사용합니다”라는 문

구를 언급하고 있었다.5번은 다른 반찬전문점의 홍보성 게시물이었으며,“몸

에 해로운 MSG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조미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

로 반찬을 홍보하고 있었다.반찬전문점과 관련된 게시물들은 모두 부산의 한

신도시지역의 생활정보 교류카페에 올라온 글들이었다.7번 게시물은 떡볶이

가게의 마케팅에 대해 작성한 글이었고,“저희 가게는 MSG를 안넣고 천연 조

미료로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요즘같은 웰빙시대에 경쟁력이 충분히 있답니

다”라는 마케팅 관련 내용이 있었다.

3번 토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 중 비중값이 큰 10개의 게시물들은 공통적으

로 반찬전문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마케팅의 일환으로 MSG를 사용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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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로 큰 비중값(0.089)을 보인 토픽은 8번 토픽이며,발생확률이 높

은 연관어로 ‘식품’,‘첨가’,‘건강’,‘사용’,‘합성’,‘아이’,‘제품’,‘가공’등의 단어

가 해당 토픽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8번 토픽과

관련된 게시물은 총 975개로 나타나고 있으며,게시물들의 비중값의 범위를

살펴보니 가장 높은 비중값은 약 0.7348이었고,가장 낮은 비중값은 약 0.0029

이었다.

8번 토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들의 제목을 비중값의 순으로 10위까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1,3,7,8,10번 게시물은 식품과 관련하여 작성된 과제물이었는

데,주로 섭취한 식품의 원재료를 조사하는 과제물이었다.2,4,5,6,9번 게시

물은 아이들 건강 먹거리에 대해 언급하며 MSG 등 식품첨가물 무첨가 제품

을 강조하고 있었다.

가장 작은 비중값(0.076)을 보인 토픽은 10번 토픽이며,발생확률이 높은 연

관어로 ‘첨가’,‘식품’,‘지방’,‘발암’,‘어린이’,‘제거’,‘색소’,‘천식’등의 단어가

해당 토픽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10번 토픽과

관련된 게시물은 총 870개로 나타나고 있으며,게시물들의 비중값의 범위를

살펴보니 가장 높은 비중값은 약 0.7966이었고,가장 낮은 비중값은 약 0.0026

이었다.

10번 토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들의 제목을 비중값의 순으로 10위까지 내용

을 살펴본 결과,10개의 게시물은 식품첨가물은 유해하므로 섭취 전 제거하여

야 한다는 내용으로,비엔나소시지,베이컨에 함유된 “아질산나트륨,MSG,타

르색소”는 “구토,호흡곤란,어린이 집중력결핍,천식,우울증”을 야기하는 것

으로 게시물에 적고 있으며,제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글의 내용은 거의 동일

함을 보이고 있다.식품첨가물 제거법을 다룬 게시물에서는 사카린나트륨 등

다른 식품첨가물들이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는데,그 출처

는 밝히지 않고 있었다.

4,5,6,7,9번 토픽은 상위 연관어를 통해 관련있는 내용을 해석해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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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웠으며,비중값이 높은 게시물들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1번과 2번 토픽의 경우 요리,음식,메뉴 등의 연관어를 보이고 있었으며,

해당 토픽들을 잘 보여주는 게시물들을 살펴본 결과 음식을 접했을 때 MSG

맛이 났는지 등을 표현하고 있었다.3번 토픽의 경우는 반찬,음식,사용 등의

연관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게시물을 살펴본 결과 반찬전문점 등에서 MSG

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8번 토픽의 경우 식품첨가물의 전반적인 속성과 관련이 있는 연관어들이 나

타났는데,상위 비중값을 보이는 게시물을 살펴본 결과 가공식품과 관련된 과

제를 수행하면서 MSG를 언급한 게시물들과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로 MSG

미사용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게시물들이 함께 나타났다.10번 토픽에서는

‘첨가’,‘제거’의 연관어가 관찰되었으며,해당 토픽을 잘 보여주는 게시물들을

살펴본 결과 식품첨가물 제거법에 관련된 내용이었다.MSG와 사카린나트륨에

대한 내용을 같이 언급하고 있었으며,MSG에 대해서는 아질산나트륨,타르색

소와 함께 “구토,호흡곤란,어린이 집중력결핍,천식,우울증”을 유발하는 것

으로,사카린나트륨에 대해서는 “소화기 콩팥장애 발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카페 글들을 분석한 결과,일상생활이나 혹은 여가 생활에서 음식을 접했을

때 MSG맛이 나는지,사용하였는지를 적은 게시물들이 관찰되었으며,블로그

와 마찬가지로 역시 일부 업체들이 카페 글들을 통해서 MSG를 사용하지 않

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해당 업체의 제품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었다.식품

첨가물 제거법이 하나의 토픽으로 드러났으며,식품첨가물에 대해 유해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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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글루탐산나트륨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 분석

‘[건강충전]MSG는 몸에 나쁘다?…오해와 진실’이라는 KBS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중 공감 수 100개 이상의 5개 댓글은 <표 4-7>과 같다.뉴스 기사

는 KBS에서 MSG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보도한 기사로 MSG에 대한 오

해와 진실을 다루고 있었다.오픈한글을 이용하여 댓글의 긍정 부정 성향을

분석한 결과,2번 댓글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댓글은 부정 성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나 인기 댓글의 대부분이 부정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MSG 해롭지 않다는 댓글이며 저급한 식재

료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었다.MSG가 유해하다거나 나쁘다

는 댓글은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MSG의 문제점은 몸에 나쁜게 아니라 저질

재료를 그럴싸하게 포장할수잇는거지..”,“mgs몸에 안좋다고 선동하고 개짓거

리하는 음모론 종자들 때문에 골치아프네 븅진들 니들이 쳐먹는 음식에 다 들

어있다고함”이라며 각각 재료 문제와 유해 선동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댓글

이 발견되었다.특이한 점으로는 “영돈이가 이 뉴스를 싫어합니다”라는 댓글

과 “먹거리X파일 다시 방송해야 하는거 아니여msg로 음식점 선정하고 그러

더니”라는 댓글이 발견되었는데,이영돈 PD가 진행한 먹거리 x파일이라는 시

사프로그램이 그만큼 MSG의 인식에 강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먹거

리 x파일에서 MSG는 유해하며,MSG를 사용하는 식당은 착한 식당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방송을 통해 보도하였기 때문에 “영돈이가 이 뉴스를 싫어합니

다”라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이 기사가 작성된 시각은 2013년 10월 1일 오전 10:24로,인기 댓글들

은 모두 기사 작성 1시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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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내용 부정 긍정 작성일시 공감 비공감

1 MSG가 몸에 해롭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본문 내용처럼 저

급한 식재료를 쓰더라도 MSG

로 가릴 수 있다는 점.또

MSG의 맛이 너무 강렬해서

다른 맛이 가려지는 점은 문

제될 만하네요.고급식당에서

MSG를 안 쓰는 이유는 MSG

를 쓰면 어떤 재료를 쓰더라

도 맛이 다 똑같아지기 때문

이라고 하죠.이런 점은 소비

자와 사용자의 자제가 필요할

듯.

0.758 0.242 2013/10/01

오전 11:10

603 53

2 MSG의 문제점은 몸에 나쁜

게 아니라 저질 재료를 그럴

싸하게 포장할 수 잇는 거지..

0.119 0.881 2013/10/01

오전 11:06

507 45

3 영돈이가 이 뉴스를 싫어합

니다.

0.934 0.066 2013/10/01

오전 11:14

443 22

4 먹거리 X파일 다시 방송해야

하는 거 아니여 msg로 음식

점 선정하고 그러더니

0.953 0.047 2013/10/01

오전 10:47

397 49

5 mgs 몸에 안 좋다고 선동하

고 개짓거리하는 음모론 종자

들 때문에 골치 아프네 븅진

들 니들이 쳐먹는 음식에 다

들어 있다고 함

0.908 0.092 2013/10/01

오전 10:45

361 65

<표 4-7>MSG(L-글루탐산나트륨)를 보도한 KBS뉴스 기사의 댓글 분석

‘MSG를 평생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연합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중 공감 수

100개 이상의 17개 댓글은 <표 4-8>과 같다.뉴스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서 ‘MSG를 평생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발표한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1,8,9,13,16번 댓글을 제외하고 17개 중 12개의 댓글이 긍정보다는 부정적

인 성향에 가까운 댓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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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은호 & 박경우(2011)는 ‘인터넷 뉴스 댓글이 독자의 기사 인식에 미치는

인지적 영향’연구를 통해 부정적인 논조의 온라인 뉴스 댓글을 읽었을 때,긍

정적인 댓글을 읽은 집단에 비해 해당 기사와 관련하여 더욱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음을 밝혔다.이는 특정 기사에 대한 온라인 댓글은 해당 기사뿐

아니라 다른 기사를 읽을 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이

러한 연구에 비추어 보았을 때,인기 댓글 중 부정적 성향에 가까운 댓글이

많다는 것은,댓글을 읽은 소비자들이 해당 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MSG는 안전하다는 내용의 댓글(1번:걱정할 필요 없다,2번:안전하다,4번:

아무 이상 없더라)과 MSG를 사용하면서 질이 나쁜 재료를 사용할 우려가 있

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댓글(3번:부실한 식재료,7번:쓰레기 식재료,14번:

저질 식재료)이 각 3개로 가장 많았다.윤여임 & 김경자(2013)의 연구에서 한

주부(50대 H)는 “밖에서 사먹을 때는 식재료가 나쁘면 조미료를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애들도 지금은 자취하니까 집에서 조금씩이라도 갖다먹지만 기숙사

가면 끝장이지요,선택의 여지가 없고 기숙사에서 주는 대로 먹어야 하니까.”

라고 말하며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미각적 측면에서 과다사용을 우려하는 댓글(5번:“맛을 전부 커버하려하진

말았으면”,16번:“인공조미료에 중독되면 맛을 느끼는 즐거움을 잃게 된다”)

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댓글(11번:“국토부는 현기차의 급발진도 안

전하다 했지”,17번:“일본 식품도 안전하다고 하는 늬들 말을 어찌 믿것냐”)

이 각 2개로 그 다음 순을 보였다.6번 댓글 “MSG몸에 해롭다고 광고해 이

득취한 회사들이 있다”와 9번 댓글 “아직도 MSG는 나쁘다는 사실에 선동 당

하나?”는 소비자를 오도하고 선동한 사례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9

번 댓글은 ‘무-MSG’표시에 대해서 MSG보다 더 유해한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다며 무표시의 맹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15번 댓글은 ‘스펀지’라는

TV 프로그램에서 MSG를 마약 취급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MSG인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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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디어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었다.기타 맛있다는 댓글(8번),화학적 측면

에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댓글(13번)및 식품첨가물은 최대한 덜 먹는 것

이 필요하다는 기피성향의 댓글(10번)도 각각 공감을 100개 이상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1,000개 이상의 공감을 받은 댓글 4개 중 3개는 MSG가 안전하다

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나머지 1개는 재료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17개의 댓글 중 14개의 댓글은 기사 등록시각인 6:00로부터 2시간 이

내에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다른 3개의 댓글도 8:00에서 8:13사이의

시간에 등록되었다.추가적인 클릭 없이는 공감수 내림차순으로 20개까지만

댓글이 노출되고 있어,댓글을 등록한 시각이 빠를수록 소비자에게 노출될 확

률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으로 17개의 댓글 중 비공감이 100개 이상인 댓글

역시 공감 수를 많이 받은 1,2,3,4번 댓글로 나타났는데,MSG가 무해하다

고 이야기하거나(1,2,4번 댓글),MSG자체보다는 재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댓글(3번 댓글)로 하나의 입장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사람과 비공감하는 사람

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공감수가 많다고 해서 비공감 수가

적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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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내용 부정 긍정 작성일시 공감 비공감

1 MSG 걱정하시지 마시고 남자

들 식후 담배피는 게 더 몸에

해롭다는 사실ㅎ

0.448 0.552 2014/04/06

오전 7:33

3457 393

2 msg자체는 안전하다는 게 맞는

데 뭘 그걸 가지고 나쁜 식재료

소리가 나오냐 msg선동질에 낚

이지 말고 msg만 듬뿍 쓰는 허

접한 식당은 안 가면 그만인데

0.838 0.162 2014/04/06

오전

2457 182

3 엠에스지가 나쁜 건 식재료가

부실해도 어느 정도 맛이 나오

게 하기 때문에 허접한 식당이

으리으리한 맛집으로 소개될 수

도 있다는 눈속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더 나쁜 게 아닌가?

0.564 0.436 2014/04/06

오전 6:47

2279 201

4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온 어떤

어르신은 반찬/국은 물론이고 커

피에다 밥숟갈로 미원을 그냥 퍼

넣어서 맨날맨날 먹어도 아무 이

상 없더라.촬영차 실시한 건강

검진에도 별 이상 없다고 나오

고.엠에스지는 뭔가 과장된 악

마화의 대표적 사례가 아닐까?

0.841 0.159 2014/04/06

오전 6:42

1868 283

5 msg 먹는 건 그렇다치고 msg로

맛을 전부 커버하려 하진 말았으면

0.731 0.269 2014/04/06

오전 7:34

358 13

6 msg 몸에 해롭다고 광고해 이득

취한 회사들이 있다는 게 소오름

0.663 0.337 2014/04/06

오전 7:06

338 50

7 Msg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

깐 ㅡㅡ 이걸 이용해서 쓰레기

식재료 사기치는 애들이 문제

0.960 0.040 2014/04/06

오전 7:51

299 13

8 M :마 /S:시 /G:쪙 0.113 0.887 2014/04/06

오전 7:26

276 51

9 무-첨가물이 아닌 무-MSG 식

품에는 MSG보다 더 유해한 첨

가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0.182 0.818 2014/04/06

오전 7:35

194 28

10 MSG 자체는 유해한 게 아니

라 해도 첨가물이 MSG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과자나 빵 하나

0.859 0.141 2014/04/06

오전 7:52

175 16

<표 4-8>MSG(L-글루탐산나트륨)를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의 댓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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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내용 부정 긍정 작성일시 공감 비공감

에도 첨가물이 얼마나 많은데...

당장 먹고 죽지 않더라도 최대

한 덜 먹으려는 노력은 필요할

듯.안 먹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첨가물 없는 식품 찾

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니까...

11 국토부는 현기차의 급발진도

안전하다 했지

0.558 0.442 2014/04/06

오전 7:51

225 93

12 아직도 MSG 는 나쁘다는 사

실에 선동 당하나?

0.987 0.013 2014/04/06

오전 7:35

205 77

13 msg는 그냥 글루타민이라는 아

미노산에 나트륨 갖다 붙인거잖

아.msg는 그냥 순수 아미노산

중 하나의 종류를 순수하게 뽑은

거다.왜 msg가 입에 척척 붙

냐면,그 척척 붙는 맛이 글루타

민이라는 아미노산의 고유의 맞

이다.그래서 발효식품이 맛잇는

이유가 단백질이 분해되어 글루

탐산이 많이 잇기 때문인 거지.

0.307 0.693 2014/04/06

오전 6:45

154 26

14 MSG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저

질 재료의 맛을 포장할 수 있는 특

성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닌가요....

0.733 0.267 2014/04/06

오전 8:06

133 9

15 하여간 스펀지가 다 망쳐놧다

니까?MSG 완전 마약이랑 같

은 취급하듯이 먹지말라고 경고

하던데 ㄷㄷ

0.855 0.145 2014/04/06

오전7:42

169 51

16 하지만 인공 조미료에 중독되

면 '개운한 맛'이나 '담백한 맛

'을 느끼는 즐거움은 점차 의식

못한 사이에 사라져 간다.건강

에 무해해도 난 그 즐거움을

잃고 싶진 않다.3

0.168 0.832 2014/04/06

오전8:09

133 22

17 다른 나라에서 수입 금지한 일

본 식품도 안전하다고 하는 늬들

말을 어찌 믿것냐 아베 만도 못

한 것들아

0.516 0.484 2014/04/06

오전 8:13

16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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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요약 및 결론

첫 번째 연구에서는 네이버 트렌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L-글루탐산나

트륨에 대한 검색량 증가 구간에 발생한 언론보도 사건을 조사하여 소비자가

어떤 계기를 통해 검색을 하게 되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L-글루탐산나트륨

에 대한 5년간의 네이버 검색량과 관련 뉴스를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1)L-글루탐산나트륨 검색량 증가와 관련하여,공중파 시사프로그램의 영향

력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가장 많은 검색량을 기록한 구간에는 공중파 방송

인 MBC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MSG의 반격’이 방영된 구간이었다.

2)L-글루탐산나트륨 검색량 증가에 종합편성 채널 프로그램도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모바일에서 총 9개 구간 중 4개의 구간,PC에서 총 5개 구간 중 2

개의 구간에서 ‘먹거리 x파일’프로그램이 방영되거나 또는 관련기사가 보도된

주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3)MSG가 안전하다고 보도한 식약처의 입장을 보도한 기사는 PC 검색량

증가구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모바일 검색량 증가구간에서 5순위를 나타

내고 있다.이는 시사매거진 1,2순위,먹거리 x파일 3,4순위에 이은 후순위

로,공중파 방송 및 종합편성 방송 프로그램보다 영향력이 낮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소비자들이 L-글루탐산나트륨에 관심을 갖고 검색하게 되는

데에는 방송과 언론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그 중에서도 상대

적으로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식

약처 보도자료가 배포된 기간의 검색량 증가는 공중파나 종합편성 방송 프로

그램이 방영된 주간보다 낮게 관찰되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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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게시물을 무료 텍스트 분석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여 게시물에 담긴 연관어와 관련 문서들을 분석함으로써 L-

글루탐산나트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네이버 블로그와 카페에서 MSG를 분석한 결과,음식점에 갔을 때에나

음식을 접했을 때의 글을 남기는 경우에 있어서,MSG를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MSG맛이 나는지 나지 않는지에 대해 적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블로그와 카페에서 공통적으로 MSG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홍보하거

나 추천하는 글들이 파악되었다.블로그에서는 대표적으로 P사,C사 제품에

관한 게시물들이,카페에서는 부산 신도시 지역의 커뮤니티 내의 반찬전문점

에서 올린 게시물들이었다.P사와 관련된 토픽에서는 ‘건강’이라는 연관어가,

C사와 관련된 토픽에서는 ‘아이’라는 연관어가 파악되었다.실제로 P사 제품에

관한 게시물에서는 ‘건강한 간식 브랜드’라는 문구로,C사 제품에 관한 게시물

에서는 ‘아이들이 잘 먹는’‘아이들에게 안전한’등의 문구로 표현되고 있었다.

3)카페 게시물을 조사한 결과에서도,MSG에 대해 아이들과 어린이를 염두

에 두고 기피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아이들 건강 먹거리’에 대한 게시물(토

픽 8)과 ‘식품첨가물 제거법’(토픽 10)에서 각각 ‘아이’와 ‘어린이’가 연관어로

발견되었다.

4)블로그에서는 MSG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글들(토픽 7)과 MSG의 유해성

을 설명하는 글들(토픽 9)이 공존하고 있었다.

5)카페 게시물 분석 결과,식품첨가물 제거법에 관한 게시물들이 발견되었

는데,MSG에 대해서는 아질산나트륨,타르색소와 함께 ‘구토,호흡곤란,어린

이 집중력결핍,천식,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사카린나트륨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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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콩팥장애 발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6)MSG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전성을 설명하는 게시물이 관찰되었다.

L-글루탐산나트륨과 관련하여 블로그와 카페에서 작성된 글들은 주로 L-글

루탐산나트륨의 사용과 관련된 음식점 후기 및 MSG-무첨가 제품에 대한 홍

보 내용을 담은 글들로 파악되었으며,기타 L-글루탐산나트륨의 안전성 또는

식품첨가물 제거법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되었다.

블로그와 카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이들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게시물이 있었다는 점이다.나아가,이들 식품첨가물을 사용

하지 않은 제품이나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홍보하거나 추천하는 글들도 관찰

되었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란의 인기 댓글의 긍정

부정 성향을 파악하는 등 이에 반영된 소비자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뉴스의 댓글에 대한 긍정·부정 성향을 살펴보는 한편 댓글

에 대한 공감수도 함께 활용하여 댓글을 살펴보았다.

‘[건강충전]MSG는 몸에 나쁘다?…오해와 진실’을 보도한 KBS뉴스의 댓

글 중 공감수 100개 이상인 댓글의 긍정 부정 성향을 분석한 결과,공감수

100개 이상인 댓글 5개 중 4개가 부정적 성향으로 나타났다.내용을 살펴본

결과,MSG는 무해한 물질이며,재료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었고,유해 선동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댓글과 방송 프로그램인 먹거리 x파일을 언급하는 댓

글이 관찰되었다.

‘L-글루타민산나트륨 평생 섭취해도 안전’을 보도한 연합뉴스의 댓글의 내

용을 긍정·부정 분석한 결과 17개 중 12개의 댓글이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내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또한 공감수 100개 이상인 댓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MSG의 안전성을 언급한 댓글과 MSG보다는 재료의 문제라는 댓글이 공동으



- 67 -

로 가장 많았으며,미각의 측면에서 과다사용을 우려하는 댓글,기타 정부 불

신,특정 TV 프로그램을 언급한 미디어 비판,MSG의 유해성이나 “무”강조

표시로 소비자를 선동하는 것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파악되었다.‘MSG 평생

섭취해도 안전’기사의 댓글에서 관찰된 ‘무-첨가물이 아닌 무-MSG 식품에

는 MSG보다 더 유해한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댓글은 ‘무’표

시의 맹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MSG의 오해와 진실을 다룬 KBS뉴스,MSG평생 섭취해도 안

전 기사를 보도한 연합뉴스에 달린 인기 댓글은 각각 5개,17개였는데 그 중

감성분석 결과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댓글이 각각 4개,12개로 80%,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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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사카린나트륨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제 1절 서론

사카린나트륨은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인공감미료 중 하나로 감미도가 설탕

보다 300배 높고 열량이 없어 다이어트 식품이나 당뇨 환자의 식단에 활용되

고 있다.삭카린나트륨에 대해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 (JECFA,Joint

WHO/FAOExpertCommitteesonFoodAdditives)에서 정한 일일섭취허용량

(AcceptableDailyIntake)은 0∼5mg/kgbw이다.(WHO,1987)

사카린나트륨은 1970년대 동물실험에서 방광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 발표

로 인해 캐나다 및 미국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사용이 금지된 바 있으나,이후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현재 발암물질목록이나 유해물질 목록에서 삭제된 상태

이며 인간에게는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김정원 & 백

형희,2011)

국내에서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사용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며,2000년 이후 사용 가능 품목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2016)또한,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는 삭카린나트륨에 대해 주기적으로 섭취량을 근거로 한 안전성 평가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국민이 안전한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하고 있

다.(정명섭 등,2005;최성희,2008;서희재 & 최성희,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삭카린나트륨을 포함한 인공감미료에 대하여 소비자들

의 75.9%가 건강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38.5%는 설탕 대신 인공감

미료가 들어간 식품을 먹겠느냐는 질문에 구매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김

현희 & 김정원,2009)또한,약 90% 이상의 중학생들이 인공감미료를 해롭다

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등,2007).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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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 제 811호,

‘62.6.12

(품목지정)[별표]74.삭카린나트륨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첨가물 계피알데히드등 217품목 지정

부령 제175호,

‘66.3.23

(규격기준 신설)

삭카린나트륨 등 40품목 규격기준 신설

부령 제209호,

‘67.12.30

(품목 재지정)

[별표]79.삭카린나트륨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첨가물 224품목 지정

부령 제429호,

‘73.11.13

(사용기준 신설)

78.삭카린나트륨

“삭카린 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삭카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식빵,이유식,

백설탕,포도당,물엿,벌꿀 및 알사탕류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고시 제89-71호,

‘89.12.26

(‘90.7.1시행)

(사용기준 개정)

삭카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절임식품류

(김치류 제외),분말청량음료,건포류(어포,육포),어

육연제품,간장,유산균음료,청량음료,소오스류,빙과

류,아이스크림류,과자류(알사탕류 및 식빵제외),껌,

통(병)조림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이유식 제외)이외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마케팅의 목적으로 시중에서는 사카린나트륨 무첨가를 표시한 제품들이 판매

되고 있다.

<표 5-1>은 사카린나트륨이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

개정 현황을 목록화한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데이터베이스).안

전성 논란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식품유형이 1991년 대폭 축소되었으나,

2010년 이후 사용가능한 식품유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표 5-1>사카린나트륨 기준·규격 제·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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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91-62호,

‘91.09.02

(‘92.3.1시행)

(사용기준 개정)

삭카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절임식품류(김치류

제외),분말청량음료,어육연제품,청량음료 및 특수영양식

품(이유식 제외)이외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시 제91-69호,

‘91.10.04

(사용기준 개정)

삭카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절임식품류

(김치류 제외),어육연제품,청량음료(유산균음료 제

외)및 특수영양식품(이유식 제외)이외의 식품에 사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시 제2000-32호,

‘00.07.15

(사용기준 개정)

삭카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량은 삭카린나트륨으로서

1.김치·절임식품(김치류 제외):1.0g/kg이하

2.음료류(발효음료류 제외):0.2g/kg이하(다만,5배

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이하)

3.어육가공품 :0.1g/kg이하

4.영양보충용식품,환자용등식품,식사대용식품 :1.2

g/kg이하

고시 제2001-39호,

‘01.07.06

(사용기준 개정)

삭카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량은 삭카린나트륨으로서

1.김치·절임식품(김치류 제외):1.0g/kg이하,다만

김치류는 0.2g/kg이하

2.음료류(발효음료류 제외):0.2g/kg이하(다만,5배

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이하)

3.어육가공품 :0.1g/kg이하

4.영양보충용식품,환자용등식품,식사대용식품 :1.2

g/kg이하

5.뻥튀기 :0.5g/kg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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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6-31호,

‘06.07.28

(사용기준 개정)

삭카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량은 삭카린나트륨으로서

1.김치·절임식품(김치류 제외):1.0g/kg이하,다만

김치류는 0.2g/kg이하

2.음료류(발효음료류 제외):0.2g/kg이하(다만,5배

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이하)

3.어육가공품 :0.1g/kg이하

4.영양보충용식품,특수의료용도등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및 시리얼류 :1.2g/kg이하

5.뻥튀기 :0.5g/kg이하

고시 제2009-1호,

‘09.1.2

(사용기준 개정)

삭카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량은 삭카린나트륨으로서

1.젓갈류,절임식품 및 조림식품 :1.0g/kg이하

2.김치류 :0.2g/kg이하

3.음료류(발효음료류 및 인삼·홍삼음료 제외):0.2

g/kg이하(다만,5배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

g/kg이하)

4.어육가공품 :0.1g/kg이하

5.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단,두 가지 이상의 건강

기능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양소 사용함량

비율에 따름),특수의료용도등식품,체중조절용 조제

식품 및 시리얼류 :1.2g/kg이하

6.뻥튀기 :0.5g/kg이하

식약청 고시 제

2010-33호,‘10.5.18

(성분규격 개정)

중금속 삭제하고 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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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0-82호,

‘10.11.12

(사용기준 개정)

삭카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카린나트륨의 사용량은

1.젓갈류,절임식품 및 조림식품 :1.0g/kg이하(단,

팥 등 앙금류의 경우에는 0.2g/kg이하)

2.김치류 :0.2g/kg이하

3.음료류(발효음료류,인삼·홍삼음료 제외):0.2g/kg

이하(다만,5배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

이하)

4.어육가공품 :0.1g/kg이하

5.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단,두 가지 이상의 건강

기능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영양소 성

분의 배합비율을 적용):1.2g/kg이하

6.특수의료용도등식품:0.2g/kg이하

7.체중조절용 조제식품 :0.3g/kg이하

8.시리얼류 :0.1g/kg이하

9.뻥튀기 :0.5g/kg이하

고시 제2011-71호,

‘11.11.30

(전부개정)

삭카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카린나트륨의 사용량은

1.젓갈류,절임식품 및 조림식품 :1.0g/kg이하(단,

팥 등 앙금류의 경우에는 0.2g/kg이하)

2.김치류 :0.2g/kg이하

3.음료류(발효음료류,인삼·홍삼음료 제외):0.2g/kg

이하(다만,5배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

이하)

4.어육가공품 :0.1g/kg이하

5.시리얼류 :0.1g/kg이하

6.뻥튀기 :0.5g/kg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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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특수의료용도등식품:0.2g/kg이하

8.체중조절용 조제식품 :0.3g/kg이하

9.건강기능식품 영양소제품(단,두 가지 이상의 건강

기능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영양소 성

분의 배합비율을 적용):1.2g/kg이하

고시 제2012-10호,

‘12.3.27

(사용기준 개정)

삭카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카린나트륨의 사용량은

1.젓갈류,절임식품 및 조림식품 :1.0g/kg이하(단,

팥 등 앙금류의 경우에는 0.2g/kg이하)

2.김치류 :0.2g/kg이하

3.음료류(발효음료류,인삼·홍삼음료 제외):0.2g/kg

이하(다만,5배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

이하)

4.어육가공품 :0.1g/kg이하

5.시리얼류 :0.1g/kg이하

6.뻥튀기 :0.5g/kg이하

7.특수의료용도등식품:0.2g/kg이하

8.체중조절용 조제식품 :0.3g/kg이하

9.건강기능식품 영양소제품(단,두 가지 이상의 건강

기능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영양소 성

분의 배합비율을 적용):1.2g/kg이하

10.추잉껌 :1.2g/kg이하

11.잼류:0.2g/kg이하

12.양조간장 :0.16g/kg이하

13.소스류 :0.16g/kg이하

14.토마토케첩 :0.16g/kg이하

15.조제커피 :0.2g/kg이하

16.탁주 :0.08g/kg이하

17.소주 :0.08g/kg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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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개정 내용

고시 제2014-176호,

‘14.10.28

(사용기준 개정)

삭카린나트륨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카린나트륨의 사용량은

1.젓갈류,절임식품 및 조림식품 :1.0g/kg이하(단,

팥 등 앙금류의 경우에는 0.2g/kg이하)

2.김치류 :0.2g/kg이하

3.음료류(발효음료류,인삼·홍삼음료 제외):0.2g/kg

이하(다만,5배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

이하)

4.어육가공품 :0.1g/kg이하

5.시리얼류 :0.1g/kg이하

6.뻥튀기 :0.5g/kg이하

7.특수의료용도등식품:0.2g/kg이하

8.체중조절용 조제식품 :0.3g/kg이하

9.건강기능식품 영양소제품(단,두 가지 이상의 건강

기능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영양소 성

분의 배합비율을 적용):1.2g/kg이하

10.추잉껌 :1.2g/kg이하

11.잼류:0.2g/kg이하

12.장류 :0.2g/kg이하

13.소스류 :0.16g/kg이하

14.토마토케첩 :0.16g/kg이하

15.조제커피,액상커피 :0.2g/kg이하

16.탁주 :0.08g/kg이하

17.소주 :0.08g/kg이하

18.기타 코코아가공품,초콜릿류 :0.5g/kg이하

19.빵류 :0.17g/kg이하

20.과자 :0.1g/kg이하

21.캔디류 :0.5g/kg이하

22.빙과류 :0.1g/kg이하

23.아이스크림류 :0.1g/kg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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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결과 및 고찰

1.사카린나트륨 검색량 조사 및 관련보도 분석

2010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상대검색량이 10(네이

버 트렌드 검색에서 연관뉴스를 제공하는 검색량 포인트 중 가장 낮은 지점)

이상의 수치를 보이는 구간은 <표 5-2>에서와 같이 총 12개 구간이었다.1순

위,4순위,5순위,7순위,8순위,9순위,10순위의 상대검색량을 보인 7개의 구

간은 모두 사카린나트륨의 허용품목 확대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한 주간이었

다.2순위와 3순위의 구간은 시사매거진 2580‘MSG의 반격’(2013년 4월 21일

방영,852회)가 방영된 주간과 그 다음 주간이었다.6순위의 구간은 ‘사카린에

대한 그간의 오해’와 ‘식품첨가물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구간

이었으며,11순위는 부산특사경에서 사카린 덩어리 호떡 제조업체 등 적발 관

련 기사를 보도한 주간이었고,12순위는 ‘사카린의 항암효과’를 발표하는 기사

와 이에 따른 사카린나트륨 제조업체 관련주 강세 기사를 보도한 주간으로 나

타났다.

1,4,5,7,8,10순위의 구간들은 모두 2014년 7월 24일 「식품첨가물의 기

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07호)와

관련되어 있었다.처음 행정예고된 7월 24일을 포함한 주간이 5위로,이 기간

에 보도된 사카린 관련기사는 44건으로 빵,과자,아이스크림 등 품목에도 사

용이 허용될 예정임을 밝히는 한편 사카린나트륨의 인공감미료로서의 특징,

무해성에 대한 설명과 제외국 동향을 함께 보도하고 있었다.그 다음 주간인

2014년 7월 28일 주간에서 최고의 검색량을 보이고 있는데,보도되는 기사가

4종류로 나뉘고 있었다.우선,사카린 사용 허용 확대에 관한 기사,사카린나

트륨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가져 수혜가 기대된다는 내용의 경인양행을 특징주



- 76 -

로 보도하는 기사,사카린나트륨이 당뇨환자에 좋으며 무해하다는 기사와 함

께 ‘빵·과자 등에 사카린 사용 확대 결정...엄마들은 그래도 찜찜하다’는 기사

가 함께 보도되고 있었다.

이들 기사 중 ‘빵·과자 등에 사카린 사용 확대 결정...엄마들은 그래도 찜찜

하다’는 기사는 “아이들의 먹거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카린의 사용 확대가 여전히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국민적인 정서가 아직

까지 '사카린=유해물질'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이

고 과학적인 증명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고 없이 사용 확대를 허용하

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명확한 근거를 통해 해가 없음을 증명한 뒤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기사를 통해 어린

이기호식품에 대한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소비자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8월 4일 주간에는 사카린이 누명을 벗고 옛날처럼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기사들과 함께 ‘설탕사업 벼랑 끝’등 관련 주식시장의 동향을 예측한

기사들이 보도되었으나,뒤이어 8월 11일 주간에는 사카린나트륨의 사용 허용

품목을 확대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기사들과 함께 사카린나트

륨을 제거하는 방법을 담은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었다.조세일보는 ‘공포의 백

색가루’로 불리던 사카린,과연 안전할까’를 통해 ‘유해한 근거 없지만 국민우

려 불식 없이 전면 허용을 서둘렀다’며 이 점을 비판하고 있었다.동아사이언

스는 ‘사카린은 설탕을 대신할 수 있을까’를 통해 “최근 수년 사이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인공감미료로 단맛을 낸 음식을 먹을 때는 설탕이 들어있

어 단맛이 나는 음식을 먹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쾌감)에 결코 도달할 수 없

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공감미료 자체의 유해성 여부는 둘째 치고라도,우리

몸이 섭취한 음식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이 아직 제대

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감미료를 지나치게 써 감각 정보와 영양 정보

의 괴리를 만성화시킨다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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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상대

검색량
기간 관련보도

1 100 2014/07/28∼

2014/08/03

빵,과자,아이스크림에도 사카린 사용허용(동아일보

등 23건)

경인양행,사카린 확대 허용 수혜(매일경제 등 11건)

사카린,먹어도 될까?…적당량 먹으면 건강 이상無(한

겨레 등 총 7건)

빵ㆍ과자 등에 사카린 사용 확대 결정…엄마들은 그

래도 찜찜하다?(이투데이 1건)

2 99 2013/04/22∼

2013/04/28

시사매거진 2580‘MSG의 반격’(4월 21일)방송 여파

로 추정

3 76 2013/04/15∼

2013/04/21

시사매거진 2580‘MSG의 반격’(4월 21일)방송

4 56 2014/08/18∼

2014/08/24

식품 첨가물 종류 "당뇨병 환자도 사용 한다고?"의외

사실 '정말?'(컨슈머타임스 등 2건)

식약청 허가 600여종의 식품첨가물,건강한 조리방법

은?(키즈맘)

5 55 2014/07/21∼

2014/07/27

빵,과자,아이스크림에도 사카린 사용허용(연합뉴스

등 44건)

6 47 2014/12/08∼

2014/12/14

단맛내는 사카린,정말 인체에 무해할까?(더팩트 등 4건)

식품첨가물 줄이는 간단한 방법 3가지(하이닥)

7 43 2014/08/11∼

2014/08/17

공포의 백색가루로 불리던 사카린 과연 안전할까(조세일보)

사카린은 설탕을 대신할 수 있을까(동아사이언스)

식품첨가물 줄이는 방법(MBCTV2건)

8 17 2014/08/04∼

2014/08/10

누명 벗는 사카린 (디지털타임스 등 6건)

CJ제일제당-삼양사 사카린 확대 설탕사업 '벼랑 끝

'(컨슈머타임스 등 3건)

9 15 2011/12/19∼

2011/12/25

사카린,내년부터 소주 등에 사용 가능(경향신문 등

19건)

10 13 2014/08/25∼

2014/08/31

마침내 오명 벗은 인공감미료 사카린,설탕의 대안 될

까(한국일보)

11 12 2011/12/12∼

2011/12/18

부산특사경,사카린 덩어리 호떡 제조업체 등 적발(연

합뉴스 등 35건)

12 10 2015/03/23∼

2015/03/29

발암물질 누명 벗은 사카린의 역전… 항암 효과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울경제 등 4건)

[특징주]경인양행,인공감미료 ‘사카린’암 치료효과 소

식에 강세(서울경제)

<표 5-2>사카린나트륨에 대한 모바일 검색량 증가구간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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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검색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지점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트렌드 검색에서 제공하는

‘관련 뉴스’서비스를 참고하여 ‘관련 뉴스’와 연결되는 지점 중 가장 낮은 검색량 수치를 기

준으로 그 이상의 검색량을 나타내는 기간을 선별함(사카린나트륨은 모바일의 경우 10)

8월 18일 주간에는 식품첨가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기사들과 함께

식품첨가물의 건강한 조리방법을 다루면서 이와 함께 사카린나트륨 제거법을

언급한 기사들이 보도되었다.8월 25일 주간에도 역시 사카린나트륨 허용확대

와 관련한 기사가 보도되었으며,“식약처의 사카린의 추가 허용 조치는 당뇨

병 환자에게 희소식일 수 있다.설탕을 섭취할 수 없는 당뇨병 환자들이 단맛

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감미료이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또한,“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공적인 물질에 대해 과다한 오해를 가지

고 있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고 보도하며,전문가(고려대 식품공

학과 임승택 교수)인터뷰를 통해 카제인나트륨,MSG 등 ‘무첨가’광고가 불

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사카린나트륨 허용품목 확대에 대한 행정예고 및 최초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 6주의 구간이 상대검색량 증가구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대비해볼 만한 구간으로 9순위를 보이고 있는 2011년 12월 19일 주간

을 들 수 있는데,이 구간은 이후의 기간에서 관련 기사나 검색량 증가가 더

이상 관찰되지 않는다.이 구간 역시 사카린나트륨 허용품목 확대에 관한 기

사이나 허용 품목으로 기사에 보도된 품목이 ‘소주’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

다.즉,2014년 7월 24일 행정예고된 확대품목은 빵,과자,아이스크림 등 주로

‘어린이기호식품’인데 반하여,2011년 12월 19일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41호)된 확대품목은 소주,막걸리,껌,잼류,소스류,양조간장,

토마토케첩,조제커피 등 8개 식품으로,2011년 12월 19일 주간에 기사의 내용

에서도 “다만 과자와 아이스크림,우유,유산균 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은 지

금처럼 사카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었다.즉,2014년 7월 24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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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고된 품목이 어린이기호식품이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끌었을 가능성

이 높으며,어린이기호식품에 사카린나트륨 확대 관련 구간에서 검색되는 기

사 제목에서도 역시 ‘엄마들은 그래도 찜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시사매거진 2580 ‘MSG의 반격’(2013년 4월 21일 방영,852회)편에서는

MSG를 보도하면서 ‘MSG처럼 전혀 유해하지 않은데도 유해한 첨가물로 오해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첨가물’로 사카린을 보도하고 있었다.설탕과 비교해 열

량 없이 300-400배의 단맛을 내는 사카린은 다이어트 콜라에 사용되며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을 보도하면서 말미에서 ‘알고보면 이른

바 착한 물질인데도 잘못된 편견과 오해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만 낳고 있는

MSG와 사카린,그 피해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

습니다’라고 프로그램을 맺고 있었다.시사매거진 2580‘MSG의 반격’편은 시

청자들에게 MSG와 사카린 모두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

다.6순위를 보이는 구간인 2014년 12월 8일 주간에는 2014년 7월에 행정예고

된 사카린나트륨의 허용품목 확대를 언급하면서 사카린나트륨의 무해함과 안

전성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관찰되고 있었으며 아울러 같은 기간에 식품첨가물

을 줄이는 방법도 보도되고 있었다.

사카린나트륨의 경우 전체 구간 중 세 구간에서 ‘식품첨가물 줄이는 방법’이

보도되고 있었다.사카린나트륨에 대한 기사가 담고 있는 내용과는 별개로,소

비자들은 사카린나트륨을 포함한 식품첨가물을 가급적 덜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

11위의 순위를 보인 구간인 2011년 12월 12일 주간에는 부산 특사경에서

‘설탕이 아닌 사카린나트륨이 봉지 째로 들어간’호떡 반죽을 적발한 사실을

보도한 자료가 검색되었다.사용이 금지된 사카린나트륨을 반강제적으로 길

거리 노점상에 유통시킨 식품재료 공급업체를 적발한 것이다.사카린나트륨은

사용이 허용된 품목과 사용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영업등록 등을 하

지 않고 영업하여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기 어려운 길거리 노점상에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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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다가 적발이 된 내용이었다.

12위의 순위를 보인 2015년 3월 23일 주간에는 플로렌스 대학 연구결과 사

카린나트륨이 항암효과가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특이한 사항은 이와 관

련하여 사카린나트륨 제조업체 관련주가 특징종목으로 선정되어 경제 뉴스로

도 보도되고 있었다는 점이다.사카린나트륨의 경우 전체 구간 중 세 구간에

서 사카린나트륨 관련 주식동향 관련 기사가 보도되고 있었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상대검색량이 7(네이버

트렌드 검색에서 연관뉴스를 제공하는 검색량 포인트 중 가장 낮은 지점)이

상의 수치를 보이는 구간은 <표 5-3>에서와 같이 총 11개 구간이었다.PC

검색량 증가구간의 언론보도를 살펴본 결과,1위를 차지한 구간은 ‘시사매거진

2580-MSG의 반격’편이 방영된 다음 주간이었다.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

로 본 방송편에서 MSG뿐만 아니라 사카린나트륨도 다루었으며,두 식품첨가

물에 대하여 사실은 착한 물질인데 유해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

2,4,5,8,10위의 증가구간은 모바일에서와 마찬가지로 2014년 7월 27일 행

정예고된 사카린나트륨의 허용품목 확대와 관련된 기사들이 보도된 주간이었

다.<그림 5-1>을 보면 2014년 7월 21일 주간부터,2014년 8월 25일 주간까지

검색량의 추이가 유사함을 볼 수 있다.역시 행정예고된 다음 주간에서의 검

색량이 행정예고된 주간보다 더 높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상이한 점이 있

다면 PC검색량에서는 2014년 8월 25일 주간의 검색량이 기준으로 삼은 검색

량보다 낮기 때문에 <표 5-3>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PC검색에서

도 모바일 검색에서와 마찬가지로 2011년 11월 19일 구간에 사카린 허용품목

을 소주 등 8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으나,이후의 기간에서

관련 기사나 검색량 증가가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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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상대

검색량
기간 관련보도

1 100 2013/04/22∼

2013/04/28

시사매거진 2580‘MSG의 반격’(MBC시사프로그램,

4월 21일 방영)방송 여파로 추정

2 82 2014/07/28∼

2014/08/03

빵,과자,아이스크림에도 사카린 사용허용(동아일보

등 총 23건)

경인양행,사카린 확대 허용 수혜(매일경제 등 11건)

사카린,먹어도 될까?…적당량 먹으면 건강 이상無

(한겨레 등 총 7건)

빵ㆍ과자 등에 사카린 사용 확대 결정…엄마들은 그

래도 찜찜하다?(이투데이 1건)

3 54 2011/12/12∼

2011/12/18

부산특사경,사카린 덩어리 호떡 제조업체 등 적발

(연합뉴스 등 35건)

4 39 2014/08/18∼

2014/08/24

식품 첨가물 종류 "당뇨병 환자도 사용 한다고?"의

외 사실 '정말?'(컨슈머타임스 등 2건)

식약청 허가 600여종의 식품첨가물,건강한 조리방

법은?(키즈맘)

5 38 2014/07/21∼

2014/07/27

빵,과자,아이스크림에도 사카린 사용허용(연합뉴스

등 44건)

6 37 2011/12/19∼

2011/12/25

사카린,내년부터 소주 등에 사용 가능(경향신문 등

19건]

7 30 2014/12/08∼

2014/12/14

단맛내는 사카린,정말 인체에 무해할까?(더팩트 등

4건)

식품첨가물 줄이는 간단한 방법 3가지(하이닥)

8 27 2014/08/11∼

2014/08/17

공포의 백색가루로 불리던 사카린 과연 안전할까(조

세일보)

사카린은 설탕을 대신할 수 있을까(동아사이언스)

식품첨가물 줄이는 방법(MBCTV2건)

9 8 2011/05/23∼

2011/05/29

불만제로 곰팡이-사카린 범벅 치킨무 비위생 제조

시청자 경악 (서울신문 등 21건)

10 7 2014/08/04∼

2014/08/10

누명 벗는 사카린 (디지털타임스 등 6건)

CJ제일제당-삼양사 사카린 확대 설탕사업 '벼랑

끝'(컨슈머타임스 등 3건)

10 7 2015/03/23∼

2015/03/29

발암물질 누명 벗은 사카린의 역전… 항암 효과 있

는 것으로 밝혀져(서울경제 등 4건)

[특징주]경인양행,인공감미료 ‘사카린’암 치료효과

소식에 강세(서울경제)

<표 5-3>사카린나트륨에 대한 PC검색량 증가구간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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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검색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지점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트렌드 검색에서 제공하는

‘관련 뉴스’서비스를 참고하여 ‘관련 뉴스’와 연결되는 지점 중 가장 낮은 검색량 수치를 기

준으로 그 이상의 검색량을 나타내는 기간을 선별함(사카린나트륨은 PC의 경우 7)

모바일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카린나트륨 특징주 관련 보도주간이 세

구간으로 나타나고 있었며,사카린나트륨을 포함한 식품첨가물을 제거하는 방

법을 다룬 기사를 보도한 주간도 세 구간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으로 부산특사경의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한 호떡 반죽을 길거리 노

점상에 공급한 업체를 적발한 기사가 3순위의 검색량을 보이고 있으며,<그림

5-1>에서도 PC와 모바일에서의 상대검색량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바일에서 관찰되지 않은 구간이 9순위를 보이고 있었는데,불만제로라는

MBCTV 프로그램에서 비위생적으로 제조되고 있는 치킨무 관련보도(2011년

5월 25일)를 한 주간이었다.관련 기사는 ‘곰팡이-사카린 범벅 치킨무’라는 선

정적인 제목을 사용하고 있었으며,‘10대 브랜드를 대상으로 사카린 검출 실험

을 한 결과 기준치(1.0g/kg)는 넘지 않았지만 10개 제품 모두에서 사카린이

검출됐다.’고 보도하여 마치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한 것이 잘못인 것처럼 기사

에 쓰고 있었다.현재 국제적으로도 인용하지 않는 연구결과인 ‘동물 실험 결

과 발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신장결석을 일으킨다는 유해성이 보고된

바 있다.’는 사실 또한 기사에 언급하고 있었다.

사카린나트륨에 대한 검색량 증가 구간에 발생한 언론보도 사건을 조사한

결과,모바일 검색량의 총 12개 증가 구간 중 7개의 구간에서,PC 검색량의

경우 총 11개 증가 구간 중 6개의 구간에서 뉴스를 통해 사카린나트륨 사용허

용 품목 확대에 대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83 -

<그림 5-1>네이버 트렌드 검색 결과 사카린 상대검색량 증가 추이

<그림 5-1>에서 나타나는 모바일 검색량과 PC검색량의 증가추이는 L-글

루탐산나트륨에 대한 검색량 증가 추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전반적으로 유

사한 패턴을 보였다.사카린나트륨에 대한 PC검색량에 있어서도 ‘시사매거진

2580-MSG의 반격’편 방영일인 2013년 4월 21일을 포함한 주간(2013.4.15)에서

검색량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는데,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이유로는 본 방

영 프로그램의 방송 시각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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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카린’또는 ‘사카린’이 포함된 게시물 개수

블로그 카페

콘텐츠 개수1) 1,035 950

작성자2) 948 683

단어 개수3) 92,937 85,323

단어사전 단어 개수4) 542 281

2.사카린나트륨에 대한 소셜 웹 콘텐츠의 텍스트 분석

사카린나트륨과 관련하여 분석된 소셜 웹의 콘텐츠의 현황은 <표 5-4>와

같다.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수집된 블로그 및 카페의 콘

텐츠(‘사카린’또는 ‘삭카린’이 포함된 게시물)개수는 각각 1,035개와 950개,

작성자 ID는 각각 948개 및 686개로 파악되었다.

수집된 전체 게시물에 포함된 품사별 모든 종류의 단어 개수 (중복 제외)는

각각 92,937개와 85,323개로 나타났다.이들 전체 단어 중 의미를 나타내어 분

석에 통상 활용하는 품사인 개체명,고유명사,자립명사,형용사를 TONK 분

석에 활용하였으며,실제로 분석에 활용된 단어 수,즉 개체명,고유명사,자립

명사,형용사 품사의 단어 수는 블로그,카페 게시물에 대해 각각 542개와 281

개였다.

<표 5-4>블로그,카페 콘텐츠의 분석 현황(사카린나트륨)

수집된 포스팅의 작성기간:2013.7.1∼2014.6.30

1)콘텐츠 개수:수집된 네이버 블로그,카페 글의 개수(작성기간:‘13.7.1.∼’14.6.30)

2)작성자:글을 작성한 이용자 ID수

3)단어 개수:수집된 글에 포함된 모든 품사별-명사,형용사,어미,접두사,접미사,부사,동사

등-단어의 수(중복 단어 제외)

4)단어사전 단어 개수:모든 품사별 단어 중 분석대상이 되는 품사인 개체명,고유명사,자립명

사,형용사의 단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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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1)

ID2)

(순위)

1 2 3 4 5 6 7 8 9 10

비중

값3)
0.131 0.128 0.116 0.111 0.103 0.099 0.095 0.076 0.075 0.066

상위

10개

연관

어(발

생확

률)

사용

(0.071)

사카린

(0.026)

치킨

(0.074)

김밥

(0.098)

사람

(0.086)

아이

(0.097)

상태

(0.059)

설탕

(0.074)

식품

(0.131)

첨가

(0.102)

제품

(0.038)

미국

(0.023)

주문

(0.044)

맛있

(0.057)

생각

(0.079)

제품

(0.041)

확인

(0.048)

제조

(0.069)

사용

(0.073)

제거

(0.052)

건강

(0.038)

기업

(0.022)

맛있

(0.037)

옥수수

(0.045)

하나

(0.026)

엄마

(0.036)

블로그앱

(0.047)

비타민

(0.041)

첨가

(0.048)

식품

(0.041)

일반

(0.026)

한국

(0.020)

냉동

(0.028)

재료

(0.038)

이야기

(0.026)

과자

(0.035)

사카린

(0.043)

섭취

(0.039)

물질

(0.031)

발암

(0.040)

사카린

(0.023)

당시

(0.016)

G사명

(0.027)

선생

(0.025)

정도

(0.023)

아기

(0.033)

작성

(0.041)

감미

(0.036)

가공

(0.024)

자극

(0.040)

효과

(0.022)

시작

(0.016)

포장

(0.024)

음식

(0.024)

자신

(0.022)

성분

(0.030)

설치

(0.029)

단맛

(0.028)

발생

(0.022)

어린이

(0.037)

성분

(0.020)

일본

(0.016)

과일

(0.024)

사카린

(0.022)

아프

(0.018)

사용

(0.029)

인지

(0.028)

음식

(0.023)

기준

(0.021)

찬물

(0.033)

천연

(0.018)

부분

(0.015)

양념

(0.021)

시간

(0.022)

어떻

(0.017)

천연

(0.028)

최신

(0.026)

지방

(0.022)

성분

(0.016)

피부

(0.031)

추출

(0.015)

정도

(0.014)

메뉴

(0.019)

고기

(0.018)

지금

(0.015)

추천

(0.028)

버전

(0.026)

판매

(0.020)

안전

(0.015)

방법

(0.030)

인공

(0.015)

국내

(0.013)

사진

(0.018)

반찬

(0.017)

시간

(0.015)

구매

(0.027)

업데이

트

(0.024)

환자

(0.020)

합성

(0.014)

음식

(0.029)

토픽

내용

- 사카린

국내

도입

치킨 김밥전

문점,

옥수수

- 아기

과자

추천

- 설탕

대용

식품학 식품첨

가물

제거법

<표 5-5>네이버 블로그 분석을 통한 사카린나트륨 관련 토픽과 상위 연관어

1)토픽:단어사전에 수집된 단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서로 관련있는 단어들을 그룹화시켜

놓은 것

2)토픽 ID:프로그램이 비중값의 수치를 내림차순으로 하여 각 토픽에 부여한 숫자

3)비중값:각 토픽이 수집된 모든 문서에 대해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어졌는지 수치로 나타낸

것.수치의 범위는 0∼1까지이며,1에 가까울수록 비중이 커짐

4)발생확률:토픽에서 해당 단어가 나타날 확률로 1에 가까울수록 나타날 확률은 커짐

<표 5-5>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을 TONK로 분석하여 얻은 토픽과 각

토픽에 해당하는 상위 연관어를 보여주고 있다.분석 대상이 된 네이버 블로

그 게시물에 대하여 1번,5번,7번 토픽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과 관련한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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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보이지 않으며,이들 토픽을 잘 보여주는 게시물들의 내용도 식품첨가물

로서 사카린나트륨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었다.2번 토픽은 연관어로 ‘미국’,

‘기업’,‘한국’,‘당시’,‘시작’,‘일본’,‘국내’를 보여주고 있으며,2번 토픽을 잘

보여주는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사카린나트륨의 국내도입 역사와 관련

한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었다.

세 번째로 큰 비중값(0.116)을 보인 토픽은 3번 토픽이며,발생확률이 높은

연관어로 ‘치킨’,‘주문’,‘맛있’,‘냉동’,‘G사명’,‘포장’,‘양념’,‘메뉴’등의 단어가

해당 토픽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3번 토픽과 관

련된 게시물은 총 1,035개로 나타나고 있으며,게시물들의 비중값의 범위를 살

펴보니 가장 높은 비중값은 약 0.7308이었고,가장 낮은 비중값은 약 0.0009이

었다.

3번 토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들의 제목을 비중값의 순으로 10위까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9번 게시물(뉴슈가 제품에 대한 정보 포함글)을 제외한 9개의 게

시물은 모두 치킨전문점에 대한 글이었는데,6번 게시물을 제외하고는 치킨을

먹은 후 글을 작성하면서 치킨전문점에서 빙초산,사카린나트륨이 없는 치킨

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있었다.

네 번째로 큰 비중값(0.111)을 보인 토픽인 4번 토픽은 발생확률이 높은 연

관어로 ‘김밥’,‘맛있’,‘옥수수’,‘재료’,‘선생’,‘음식’,‘고기’,‘반찬’등의 단어가

해당 토픽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4번 토픽과 관

련된 게시물은 총 1,035개로 나타나고 있으며,게시물들의 비중값의 범위를 살

펴보니 가장 높은 비중값은 약 0.7065이었고,가장 낮은 비중값은 약 0.0009이

었다.

4번 토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들의 제목을 비중값의 순으로 10위까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3번과 7번 게시물을 제외한 8개의 게시물은 모두 한 김밥 전문

점에 대한 글이었는데,이 김밥 전문점에 대하여 “이곳에서 사용되는 단무지

는 사카린 MSG합성보존제 표백제 빙초산이 들어가지 않은 5無백 단무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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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3번 글은 옥수수를 사먹고 싶었으나 “파는 옥수수

가 사카린이란 조미료를 많이 넣어 찐다길래 소중한 내 몸을 위해서 패스”라

고 글을 쓰고 있다.7번 게시물도 단무지와 관련된 글이었는데,음식점에서 제

공하는 노란 단무지가 “사카린 소르빈산칼륨 빙초산 치자황색소 아스파탐을

사용한 중국산 염장무”라 아쉬웠다는 글이었다.

6번 토픽은 발생확률이 높은 연관어로 ‘아이’,‘제품’,‘엄마’,‘과자’,‘아기’,

‘성분’,‘사용’,‘천연’,‘추천’,‘구매’등의 단어가 해당 토픽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6번 토픽과 관련된 게시물은 총 1,035개로 나

타나고 있으며,게시물들의 비중값의 범위를 살펴보니 가장 높은 비중값은 0.6

이었고,가장 낮은 비중값은 약 0.0004이었다.

6번 토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들의 제목을 비중값의 순으로 10위까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치약과 관련된 2번 게시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기용 과자와 관

련된 게시물이었다.게시물의 내용에서 사카린나트륨 무첨가 제품임을 강조하

고 있었으며,주로 아기 엄마들이 정보교환을 위해 활동하는 카페에서 작성된

글들이었다.

8번 토픽은 연관어로 ‘설탕’,‘제조’,‘섭취’,‘감미’,‘단맛’,‘음식’,‘지방’이 나

타나고 있으며,8번 토픽을 잘 보여주는 게시물들을 살펴본 결과,설탕의 감미

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사카린나트륨을 언급하고 있었다.8번 토픽과 관련

된 게시물은 총 1,035개로 나타나고 있으며,게시물들의 비중값의 범위를 살펴

보니 가장 높은 비중값은 0.8557이었고,가장 낮은 비중값은 약 0.0008이었다.

8번 토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들의 제목을 비중값의 순으로 10위까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3번 게시물에서는 “아스파탐이나 스크랄로스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도 식욕을 자극하고 과식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라

고 쓰고 있고,4번 게시물에서는 사카린나트륨이 설탕의 대용물로 열량이 없

고 단맛이 강한 장점이 있으나,“사카린을 많이 먹으면 방광암 발병률이 높아

진다고 해요.체내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출되려니 방광이 쫌 무리 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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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인공적으로 만든 감미료니 내 옥체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애”라고 쓰

고 있으며,5번 게시물에서는 사카린나트륨의 중독성이 코카인보다 강하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6번과 10번 게시물은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는 발포비타민 제품에 대

한 홍보 글이었다.1번 게시물은 벤처기업 명단으로 식품첨가물로서 사카린나

트륨과는 관련이 낮은 글이었으며,2번,8번과 9번 글은 각각 아스파탐과 설탕

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카린나트륨을 단순 언급만 한 글이었다.7번 게시물에

서 설탕 대신 건강한 감미료로 사카린나트륨을 추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

가한 게시물이었다.대부분의 글들에서 설탕의 대체재 또는 인공감미료로 사

카린나트륨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부정적으로 표현한 글들이었으

며,피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9번 토픽은 연관어로 ‘식품’,‘사용’,‘첨가’,‘가공’,‘발생’,‘기준’,‘성분’,‘안전’,

‘합성’이 나타나고 있었고,이 토픽을 잘 보여주는 게시물을 살펴본 결과 식품

첨가물의 역할,종류 등 식품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관찰되었다.9번 토픽과 관

련된 게시물은 총 1,035개로 나타나고 있으며,게시물들의 비중값의 범위를 살

펴보니 가장 높은 비중값은 0.8587이었고,가장 낮은 비중값은 약 0.0014이었

다.9번 토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들의 제목을 비중값의 순으로 10위까지 내용

을 살펴본 결과,9번 토픽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비중값이 높은 1번부터 7번까

지의 게시물은 식품학 개론 수준의 내용으로 파악되었으며,8번 게시물에서는

“사카린 문제점 국제암연구기관에서 발암물질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렸다”고

쓰고 있으며,10번 게시물에서는 ‘사카린:흰쥐의 자궁암 방광암 유발’이라고

쓰고 있었다.

8번 게시물과 10번 게시물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료들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인용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자료이나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언급되고 있었다.

가장 낮은 비중값(0.066)을 보여준 10번 토픽은 발생확률이 높은 연관어로

‘첨가’,‘제거’,‘식품’,‘발암’,‘자극’,‘어린이’,‘찬물’,‘방법’,‘음식’등의 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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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픽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관찰되었다.10번 토픽과 관련

된 게시물은 총 1,035개로 나타나고 있으며,게시물들의 비중값의 범위를 살펴

보니 가장 높은 비중값은 약 0.8349이었고,가장 낮은 비중값은 약 0.0009이었

다.10번 토픽을 많이 다룬 게시물들의 제목을 비중값의 순으로 10위까지 내

용을 살펴본 결과,10개의 게시물은 식품첨가물은 유해하므로 섭취 전 제거하

여야 한다는 내용으로,단무지에 함유된 ‘사카린나트륨’은 “소화기 콩팥장애

발암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게시물에 적고 있으며,제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글의 내용은 거의 동일함을 보이고 있다.이는 네이버 카페에서 MSG관련 게

시물을 분석했던 토픽 10번과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게시물 안에서 사카린

나트륨,MSG등 여러 가지 식품첨가물에 대한 부작용과 제거법 내용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3번과 4번,그리고 6번 토픽의 경우 제품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음

을 강조하고 추천하는 글들과의 연관성이 나타났으며,8번 토픽은 설탕의 감

미를 대신하는 물질로 사카린나트륨을 언급하고 있었다.2번과 9번 토픽은 각

각 사카린나트륨의 국내 도입,식품학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치킨전문점과 김밥전문점에 대해 후기 형태의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사카

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었는데,이러한 경향은

MSG와 관련된 블로그 게시물에서도 관찰되고 있었다.한 가지 특이한 점으로

6번 토픽,10번 토픽과 같이 사카린나트륨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게시

물과 관련되어 있는 토픽에서는 ‘아이’,‘아기’,‘어린이’가 등장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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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ID

(순위)

1 2 3 4 5 6 7 8 9 10

비중

값
0.129 0.119 0.108 0.107 0.105 0.093 0.091 0.086 0.086 0.076

상위

10개

연관

어(발

생확

률)

감사

(0.047)

가격

(0.063)

사용

(0.137)

생각

(0.071)

첨가

(0.091)

설탕

(0.160)

판매

(0.046)

사람

(0.216)

식품

(0.152)

피부

(0.099)

정도

(0.037)

거래

(0.062)

화학

(0.049)

아이

(0.059)

식품

(0.087)

재료

(0.083)

현재

(0.043)

하나

(0.100)

사용

(0.091)

물질

(0.071)

시간

(0.036)

회사

(0.060)

제품

(0.049)

구매

(0.043)

발암

(0.048)

감미

(0.048)

생산

(0.041)

자신

(0.070)

첨가

(0.084)

음식

(0.047)

엄마

(0.036)

K사명

(0.048)

합성

(0.042)

당뇨

(0.035)

제거

(0.048)

정도

(0.041)

다음

(0.040)

이름

(0.043)

제조

(0.050)

조미

(0.046)

안녕하

(0.036)

게시

(0.037)

아이

(0.042)

시작

(0.034)

찬물

(0.046)

섭취

(0.037)

부분

(0.038)

소금

(0.037)

함유

(0.041)

나트륨

(0.042)

생각

(0.029)

제품

(0.036)

단맛

(0.040)

이유

(0.033)

아질산

나트륨

(0.039)

음식

(0.035)

문제

(0.036)

마음

(0.031)

성분

(0.038)

MSG

(0.039)

소리

(0.025)

안전

(0.034)

성분

(0.039)

모습

(0.033)

색소

(0.035)

소금

(0.034)

내용

(0.036)

생각

(0.030)

원료

(0.037)

위험

(0.038)

아침

(0.024)

기업

(0.032)

천연

(0.034)

한번

(0.032)

어린이

(0.034)

조리

(0.030)

사업

(0.034)

다르

(0.030)

제품

(0.036)

유발

(0.036)

학교

(0.024)

시장

(0.032)

건강

(0.027)

사진

(0.032)

자극

(0.028)

건강

(0.029)

시작

(0.033)

세계

(0.029)

가공

(0.034)

반응

(0.033)

맛있

(0.023)

카페

(0.030)

인공

(0.023)

처음

(0.030)

결핍

(0.027)

문제

(0.027)

가능

(0.029)

사실

(0.028)

보존

(0.032)

조절

(0.030)

토픽

내용

- K사

주식

동향

- 당뇨

식단

관련

식품첨

가물

제거법

설탕

대용

- - - -

<표 5-6>네이버 카페 분석을 통한 사카린나트륨 관련 토픽과 상위 연관어

 

<표 5-6>은 네이버 카페 게시물을 TONK로 분석하여 얻은 토픽과 각 토

픽에 해당하는 상위 연관어를 보여주고 있다.분석 대상이 된 네이버 카페 게

시물에 대하여 1번,3번,7번,8번 토픽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과 관련한 연관

어가 보이지 않으며,이들 토픽을 잘 보여주는 게시물들의 내용도 식품첨가물

로서 사카린나트륨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었다.9번과 10번 토픽은 각각 ‘식

품’과 ‘음식’이라는 연관어를 나타내고 있었으나,관련 게시물들을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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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이 섞여 있어서 경향성을 찾을 수 없었다.2번 토픽의

경우 사카린나트륨 관련 기업의 주식 동향을 분석한 글들이 관련 게시물로 파

악되었으며,주식 관련 카페에서 작성된 글들이었다.

4번 토픽의 경우 당뇨 환자들의 사카린나트륨 체험기가 파악되었는데,당뇨

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카페에서 주로 작성된 글들이었다.커피 같은 음료

에 설탕 대신 첨가하여 섭취하는 후기를 올리고 있었다.4번 토픽을 많이 다

룬 게시물들의 제목을 비중값의 순으로 10위까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2,3,6,

8,9,10번 게시물이 당뇨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카린 체험,후원과 관련된

글이었으며,2,3,9,10번 글의 작성자가 동일한 ID를 보이고 있었다.

5번 토픽에서는 블로그에서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식품첨가물 제거 관

련 연관어들과 함께 관련 게시물로 식품첨가물 제거법이 파악되고 있었다.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MSG와 사카린나트륨에 대한 내용을 같이 언급하고 있

었으며,MSG에 대해서는 아질산나트륨,타르색소와 함께 “구토,호흡곤란,어

린이 집중력결핍,천식,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사카린나트륨에 대해서는

“소화기 콩팥장애 발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6번 토픽의 경우 설탕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카린나트륨이 언급되고 있었다.

비중값의 순으로 10위까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1,2,3번 게시물은 사카린을

사용한 레시피에 관한 글이었는데,다이어트 카페에 게시되어 있었다.6번은

반찬 요리에 사용한 체험글이었으며,당뇨 관련 카페에 게시되어 있었다.4번

게시물은 여름철에 피해야할 음식 중 한 가지로 정제된 설탕,사카린,아스파

탐을 꼽고 있었으며,7번 게시물에서는 사카린나트륨은 해롭지는 않으나 다이

어트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었다.8번 게시물에서는 설탕을

설명하면서 사카린나트륨을 언급하고 있었다.10번 게시물에서는 “사카린은

1977년쯤에 한번 딱 한번 캐나다생물학연구팀이 일일권장량의 700배 정도를

생쥐에게 투여해서 방광암을 유발시키고 해롭다고 들먹이는거다”라고 하면서

사카린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물질이라고 게시하고 있었다.6번 토픽은 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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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당뇨와 관련하여 인공감미료로서 사카린나트륨을 실제 사용한 글들이 연

관되어 있었으며,건강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언급한 글들이 관찰

되고 있었다.

네이버 카페에서는 당뇨 정보교환 커뮤니티에서 게시한 체험글들이 발견되

었으며,블로그와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 제거법에 관한 글들도 관찰되었다.

또한,설탕 대용으로 다이어트,당뇨에 활용하는 사례들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설명한 일부 게시물들도 관찰되고 있었다.

사카린나트륨을 제조하는 업체를 자회사로 하는 K사의 주식 동향도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작성된 글들이었다.네이버 트렌드 검색 분석결과와 마찬

가지로 사카린나트륨과 관련된 업체의 주식 동향이 경제적 이슈가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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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카린나트륨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 분석

사카린나트륨 허용품목 확대 관련 연합뉴스 기사에 등록된 댓글 중 100개

이상의 공감을 받은 댓글은 <표 5-7>과 같았다.뉴스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 사카린나트륨을 허용하는 품목을 빵,과자,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

식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4,6,11,12,14,15번 댓글을 제외하

고 17개 중 11개의 댓글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성향에 가까운 댓글이었다.

공감수 100개 이상의 17개 댓글을 분석한 결과,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6개

(8번:“사카린을 허용해주는 건 대기업 수호천사 정부라서?”,9번:“당선되자마

자...그 여자 아는 사람?”,10번:“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네”,13번:“사카린

처럼 msg도 건강에 지장 없다며?”,14번:“수첩 정리..댓통님 많이 드세요”,

17번 댓글:“진짜 이민가야 되나?사용금지했다 푸는 건 또 뭐여?”)로 가장 많

았으며,기업의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1번:“가격인하라도 해라...원가절

감요인 발생...”,3번:“싼 재료를 쓰고 가격은 그대로”,15번:“과자값도 내려야

지?”,16번 댓글:“우린 과자를 사먹는 게 아니라 질소를 사먹고 있잖아요?”)

과 기업을 직접 비판하거나 비판을 암시하는 댓글(2번:“이제 무설탕이라 하

면서 사카린 사용을 숨기겠지”,4번:“대기업들 순이익이 더욱 늘어나겠네요”,

5번:“또 무슨 사기치려고 꿍꿍이냐”,7번:“사칼린 회사냐 아님 제과 회사냐

처먹는 거로 장난치지 마라 애덜이 먹는다”)이 각 4개로 그다음 순을 보였다.

특히 2번의 “이제 무설탕이라 하면서 사카린 사용을 숨기겠지”라는 댓글은 무

표시의 맹점을 지적하는 댓글로 볼 수 있었다.질소에 대한 부분은 과자 제품

을 포장할 때 질소 충전을 하는데 포장에 비해 과자양이 점점 줄어드는 데 대

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기타 허용품목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기피성향의 댓

글과 단맛 중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댓글도 공감을 100개 이상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1,000개 이상의 공감을 받은 댓글 5개 중 2개(2,4번 댓글)는 기업

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나머지 2개(1,3번 댓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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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나트륨이 설탕을 대체할 경우 발생하는 원가절감에 따른 제품가격의 인

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었다.5번 댓글의 “또 무슨 사기치려고 꿍꿍이냐”라

는 댓글은 대상은 나와있지 않았지만 강한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7번 댓글에서는 “처먹는 거로 장난치지마라 애덜이 먹는다”로 하면서 아이들

을 언급하고 있었다.

긍정적인 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 댓글들을 살펴보면 4번 댓글 “대기

업들 순이익이 더욱 늘어나겠네요∼”,12번 댓글 “아이스크림이랑 빵을 좋아

하는데 이제는 좀 줄여야겠다”,14번 댓글 “수첩 정리하느라 힘드셨을텐데 댓

통님 많이 드세요∼∼∼”나 15번 댓글 “과자값도 내려야지?̂ ”̂등은 관련 기

사와 연관지어 보았을 때 사카린나트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댓글로

보기는 어려우나,식품이나 식품분야에 특성화된 긍정부정 사전이 아닌 범용

사전을 이용한 점과 블로그나 트위터 정보의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된 은어,

빈정대거나 과장하는 어투,역설 등에 담긴 진술의 의미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는 점 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등록시각과 관련,17개의 댓글이 모두 기사 등록시각인 오전 5시 22분으로

부터 2시간 이내에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추가적인 클릭 없이는 공감수

내림차순으로 20개까지만 댓글이 노출되고 있어,댓글을 등록한 시각이 빠를

수록 소비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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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내용 부정 긍정 작성일시 공감 비공감

1 설탕대신 사용하도록 허용한

다면 원가 절감되는 만큼 가격

인하도 해라.원재료 가격 올

르면 잽싸게 가격인상하면서

원가절감요인이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하는 악덕기업들.

0.711 0.289 2014/07/27

오전 5:40

6925 86

2 이제 무설탕이라 하면서 사카

린 사용은 숨기겠지...

0.985 0.015 2014/07/27

오전 5:49

5204 183

3 싼 재료를 쓰고 가격은 그대

로 질소 양은 늘리고

0.908 0.092 2014/07/27

오전 5:51

4266 66

4 대기업들 순이익이 더욱 늘어

나겠네요∼

0.282 0.718 2014/07/27

오전 5:51

3932 78

5 또 무슨 사기치려고 꿍꿍이냐 0.967 0.033 2014/07/27

오전 5:50

3088 156

6 어쨌든 빵 과자 아이스크림

안 먹고 사는 게 좋지...

0.350 0.650 2014/07/27

오전 5:59

368 18

7 어디가 로비를 해서 사칼린을

넣고 원가를 내리는 거냐...사

칼린 회사냐 아님 제과 회사냐

처먹는 거로 장난치지마라 애

덜이 먹는다

0.908 0.092 2014/07/27

오전 5:51

399 50

8 가격은 죽자 사자 인상시키면

서 싸구려 사카린을 허용해 주

는 건 또 뭐?대기업 수호천사

정부라서?

0.821 0.179 2014/07/27

오전 6:20

315 35

9 당선되자마자 불량 식품 없애

겠다고 했던 그 여자 아는 사

람?

0.848 0.152 2014/07/27

오전 6:54

303 48

10 18 진짜 국민 건강은 안중에

도 없네

0.502 0.498 2014/07/27

오전 6:21

269 51

11 어릴 때부터 단 맛에 길들어

짐 안 좋던데요.중독성 있어

요.

0.288 0.712 2014/07/27

오전 5:54

229 18

12 아이스크림이랑 빵을 좋아하

는데 이제는 좀 줄여야겠다

0.318 0.682 2014/07/27

오전 6:20

200 13

<표 5-7>사카린나트륨을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의 댓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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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내용 부정 긍정 작성일시 공감 비공감

13 사카린처럼 msg도 건강에 지

장 없다며?

0.800 0.200 2014/07/27

오전 6:10

205 23

14 수첩 정리하느라 힘드셨을 텐

데 댓통님 많이 드세요 ∼∼∼

0.122 0.878 2014/07/27

오전 6:58

167 13

15 과자값도 내려야지?̂^ 0.074 0.926 2014/07/27

오전 6:12

152 10

16 모르고 계셨어요??우린 과자

를 사먹는 게 아니라 질소를

사먹고 있잖아요?

0.579 0.421 2014/07/27

오전 6:14

135 12

17 진짜 이민가야 되나?사용 금

지했다 푸는 건 또 뭐여?

0.977 0.023 2014/07/27

오전 6:58

15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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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요약 및 결론

첫 번째 연구에서는 네이버 트렌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카린나트륨에

대한 검색량 증가 구간에 발생한 언론보도 사건을 조사하여 소비자가 어떤 계

기를 통해 검색을 하게 되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사카린나트륨에 대한 5년간의 네이버 검색량과 관련 뉴스를 분석한 주요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사카린나트륨의 검색 결과 2014년 7월 27일 빵,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

품에 사용을 허용한다는 행정예고와 관련된 구간이 모바일에서는 12개 구간

중 6개,PC에서는 11개 구간 중 5개로 구간 수에 있어서는 가장 빈번하게 나

타났다.모바일 검색량 증가구간을 살펴본 결과 사용허용 품목 확대를 보도한

다음 주간이 검색량 1위를 나타내고 있었고,품목 확대가 보도된 주간은 5위

를 나타내고 있었다.

2)사카린나트륨에 있어서도 PC 검색량에 있어서는 공중파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MSG의 반격’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모바

일 검색량에서는 상대검색량 99로 본 방송 관련 주간이 2순위의 구간을 나타

내었다.

3)2011년 12월 19일 소주 등 8개 품목에 대해 사카린 사용을 허용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음에도 2014년 7월에 보인 양상과는 달리 그 다음 주간들에서

검색량 증가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사카린나트륨의 허용확대와 관련하여 검색량 증가구간에 있어서 모바일

과 PC모두에서 3개의 구간에서 ‘식품첨가물 제거법’관련 기사들이 발견되었

다.

5)사카린나트륨의 허용확대와 관련하여 검색량 증가구간에 있어서 인식의

전환에 앞서 섣불리 확대했다는 우려의 기사들도 함께 검색되었다.‘인식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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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는 것’과 ‘국민우려 불식없이 전면허용을

서둘렀다’고 비판하고 있었다.

6)사카린에서도 TV 프로그램과 관련된 구간이 발견되었는데,PC 검색량

증가구간 중 9순위로 MBC TV 프로그램인 ‘불만제로’에서 2011년 5월 25일

비위생적으로 제조되고 있는 치킨무와 관련한 보도를 한 주간이었다.

7)기타 사카린의 경우 관련업체의 주식동향이 경제적 이슈가 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결과,소비자들이 사카린나트륨에 관심을 갖고 검색하게 되는 데에

는 사카린나트륨 허용식품 확대 발표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허용식품 확대

와 관련된 검색량 증가구간에서는 식품첨가물 제거법 관련 보도와,섣부른 허

용을 비판하는 기사들도 보도되고 있었다.아울러,L-글루탐산나트륨에서와

마찬가지로 언론과 방송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게시물을 무료 텍스트 분석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여 게시물에 담긴 연관어와 관련 문서들을 분석함으로써 사카

린나트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주요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1)네이버 블로그와 카페에서 사카린나트륨을 분석한 결과,블로그에서 치

킨무,단무지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글들이 조사되었다.치킨전

문점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면서 치킨무에 ‘빙초산,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으며,김밥전문점에 대해서는 단무지에 ‘사카

린,MSG,합성보존제,표백제,빙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다.

2)사카린나트륨 관련 카페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인 6번 토픽에서 아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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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추천할 때 ‘사카린나트륨’이 포함되지 않은 과자를 추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식품첨가물 제거법에 관한 게시물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MSG에 대해서는 아질산나트륨,타르색소와 함께 ‘구토,호흡곤란,어린이 집

중력결핍,천식,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사카린나트륨에 대해서는 ‘소화기

콩팥장애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게시물이 작성되었다.

4)사카린나트륨에 대해서는 당뇨 정보교환 커뮤니티,다이어트 커뮤니티에

서 게시한 체험글,레시피 관련 글들이 발견되었으며,설탕 대용으로 다이어

트,당뇨에 활용하는 사례들로 볼 수 있었다.

5)MSG는 적극적으로 안전성을 설명하는 게시물이 발견된 반면,사카린나

트륨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설명하는 게시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다만,식품학

개론 정도의 인공감미료 관련 지식을 담고 있는 게시물들만 파악되었다.

6)사카린나트륨의 경우 국내 도입 역사나 주식 동향과 관련된 토픽과 게시

물들이 파악되어 일부 이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사카린나트륨에 대하여 블로그와 카페에서 작성된 글들은 주

로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설탕

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감미료로서 사카린나트륨의 특성,식품첨가물 제거법

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란의 인기 댓글의 긍정

부정 성향을 파악하는 등 이에 반영된 소비자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사

카린 허용품목 확대’를 보도한 연합뉴스의 댓글 중 댓글의 내용을 분석한 결

과 17개의 댓글 중 11개의 댓글이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댓글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는 글이 가장 많았

으며,기업의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과 기업 비판을 표명하거나 암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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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동일한 개수로 그다음 순을 보였다.기타 허용품목을 피하는 것이 좋

다는 기피성향의 댓글과 단맛 중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댓글도 공감을 100

개 이상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MSG관련 뉴스에서의 인기댓글과 마찬가지

로 ‘이제 무설탕이라 하면서 사카린 사용은 숨기겠지...’라는 댓글로 ‘무’표시의

맹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사카린 허용품목 확대 기사를 보도한 연합뉴스에 달린 인기 댓글은 17개였

는데 그 중 감성분석 결과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댓글은 11개로 65%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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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종합고찰

제 1절 종합고찰 및 결론

첫 번째 연구와 세 번째 연구를 통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가

소비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파악되었다.네이버 검색량과 관련 보

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방영 주간이나 기사 보도 주간에 검

색량이 증가하고 있었다.5년간 두 식품첨가물을 검색한 상대검색량에 대하여

MSG(L-글루탐산나트륨)와 사카린나트륨 두 식품첨가물에 대해 모두 방영한

시사매거진 2580-MSG의 반격 편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MSG의 경우 먹거리 x파일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였다.MSG의 오해와 진실

을 보도한 KBS뉴스 인기댓글 분석결과에서도 먹거리 x파일 관련 댓글이 발

견되는 등,특히 MSG의 인식에 대해서는 먹거리 x파일이 소비자들에게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세 번째 연구의 결과에서도 특정 TV 프로

그램을 언급하는 댓글들이 발견되고 있어 이들 프로그램이 소비자 인식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검색량을 살펴본 결과 검색량에 영향을 미친 순서에 있어서는 공중파

프로그램이 가장 영향력이 크고,그 다음으로 먹거리 x파일과 같은 종합편성

채널 프로그램이었으며,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 관련 기사는 그보다 영향력

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수도권 지역의 시사매거진 2580‘MSG의 반격’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9.3%로 집계되고 있고,먹거리 x파일 시청률은 2016년 6

월 19일 기준으로 닐슨코리아 제공 3.4%,TNMS제공 2.9%로 나타나고 있으

며,통상 2∼3%의 시청률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식약처 보도관련

기사는 TV로 송출된 것이 아닌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한 배포이므로 매체와

시청률에 따라 상대검색량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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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시사매거진 2580의 경우 MSG와 사카린을 안전한 물질로 소개하며,

근거없이 유해하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소개하였으나,먹거리 x파일의

경우 MSG가 무해하다는 연구결과를 배제한 채 MSG의 유해성만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원재료나 위생 수준 등 다른 기준에 합격

했더라도 MSG를 소량이라도 사용하였다면 ‘착한 식당’으로 선정하지 않고 있

었다.따라서,이러한 먹거리 x파일을 시청한 소비자들이나,관련 기사를 접한

소비자들은 MSG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이는

송광호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 보도에서도 '언론의 MSG 관련 부정적 보도로

손님이 줄어드는 등 장사에 방해가 된다'(61%)라고 자영업자들이 대답하여 뒷

받침되고 있었다.

사카린에서도 TV 프로그램과 관련된 네이버 검색량 증가구간이 관찰되었

다.PC 검색량 증가구간 중 9순위로 MBC TV 프로그램인 ‘불만제로’에서

2011년 5월 25일 비위생적으로 제조되고 있는 치킨무와 관련한 보도를 한 주

간이었다.관련 기사에서는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한 것이 잘못인 것처럼 사카

린나트륨이 검출된 사실과 함께,동물 실험 결과 발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신장결석을 일으킨다는 유해성이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

소비자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먹거리 x파일이 2013년도 신년특집으로 ‘인공조미료 MSG’(2013

년 1월 4일,제48회)편을 방송하였는데,본 방송에서 MSG를 섭취하는 경우

소화불량,두통,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이 방송이 방

영된 주간에 관련 기사 또한 3건 정도 보도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네이버

트렌드 검색 결과 상대검색량은 기준치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모바일:14,

PC:8)있다.따라서,소비자들은 MSG의 유해성,무해성 등 진실에 관심이 있

기보다는 MSG가 과다 사용된 음식이나 음식점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추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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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구와 세 번째 연구를 통해 ‘해당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강조하는 업체들이 있음이 파악되었다.두 번째 연구

에서는 블로그 분석 결과 MSG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P업체와 C업체가 강조

하고 있었으며,치킨전문점,그리고 김밥전문점 관련 게시물에서 치킨무와 단

무지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었다.세 번째

연구에서는 ‘MSG몸에 해롭다고 광고해 이득 취한 회사들이 있다는 게 소오

름’이라는 댓글이 발견되었으며,‘무-첨가물이 아닌 무-MSG식품에는 MSG보

다 더 유해한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이제 무설탕이라 하면서 사

카린 사용은 숨기겠지...’와 같이 무첨가의 맹점을 지적하는 댓글들도 발견되었

다.실제로 첫 번째 연구에서 검색량 증가구간에 발견된 한 기사에서는 전문

가(고려대 식품공학과 임승택 교수)가 카제인나트륨,MSG 무첨가 광고가 불

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었다.마케팅 포인트로 MSG나 사카린

나트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운다는 기저에는 소비자들이 이들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 제품보다 선호할 것이라는 사실이 전

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세 연구를 통해서는 소비자들이 아이 먹거리에 민감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첫 번째 연구의 경우 소주 등에 사카린을 허용했을 때에

는 보도 주간에만 검색량이 증가하였으나,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카린을 허용

했을 때 5-6주간 연속적으로 증가된 검색량을 보이고 있었다.이는 소비자들

이 ‘소주 등’비교적 어른들이 섭취하는 품목에 비해 ‘빵,과자,아이스크림’등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식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 확대를 행정예고한 주간 이후 특이적으로 관련 후속

기사와 검색량 증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들은 아

이들 먹거리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아울러,검색량이

가장 증가한 구간에서 ‘빵·과자 등에 사카린 사용 확대 결정...엄마들은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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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찜하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었다.또한 두 번째 연구에서도 MSG를 사용

하지 않은 C사 제품 관련 토픽,식품첨가물 제거법 토픽이나,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은 과자제품의 추천 등 식품첨가물을 기피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

이 전제된 게시물을 드러내는 토픽에서 ‘아이’,‘어린이’등의 연관어가 언급되

고 있었고,아이들과 어린이들을 염두에 둔 글들이 관찰되었다.세 번째 연구

에서는 사카린나트륨 허용확대 뉴스에서 ‘장난치지 마라 애들이 먹는다’라는

댓글이 관찰되었다.아기에게 먹일 쌀과자 제품을 추천하는 게시물에서도 역

시 ‘아기’의 먹거리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세 연구 모두에서 MSG와 사카린나트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가급

적 기피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파악되고 있다.첫 번째 연구에서는

MSG를 부정적으로 방영하고 있는 먹거리 x파일 관련 보도가,사카린나트륨

허용확대와 관련하여 식품첨가물 제거법 관련 뉴스가 함께 파악되었다.사카

린나트륨 사용품목 확대 기사나 인체에 안전하다는 기사들과 함께 ‘제거법’에

대한기사가 보도되는 배경에는 소비자들이 가급적 이를 기피하고 싶어한다는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두 번째 연구에서는 이들 식품첨가물을 사

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언급,식품첨가물 제거법 등의 게시물들이 파악되었

고,본인이 스스로 만든 음식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MSG사용 여부에 대해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를 검색하여 사카린나트륨이나 L-글루탐산나트륨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건강에 좋지 않다’,‘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아기,아이,어린이는

특히 조심하는 것이 좋다’는 정보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세 번째 연구의 댓글 중 다수의 댓글이 긍정·부정 분석 결과 부정적인 성

향을 나타내고 있어,인기 댓글을 읽은 소비자들은 부정적인 느낌을 받을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이할 점으로 두 번째 연구에서 MSG와 사카

린나트륨이 서로 다른 점은,MSG는 블로그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성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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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글들이 보이는 반면,사카린나트륨에 대해서는 블로그나 카페에서 적극적

으로 설명하는 글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반면,사카린나트륨은 당뇨,

다이어트 정보교환 카페에서 체험글,레시피 등 설탕 대용으로서의 특성이 나

타나는 글들이 게시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두 번째 연구와 세 번째 연구의 수행 결과 ‘MSG’는 ‘재료’와 관련이 있음이

파악되고 있다.P사 제품 홍보하는 내용을 주로 다룬 블로그의 1번 토픽,제

품,식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룬 블로그의 5번 토픽,반찬전문점 홍보 글을 주

로 다룬 카페의 3번 토픽에서 ‘재료’연관어가 발견되고 있으며,세 번째 연구

에서는 MSG가 유해한 것이 아니라,MSG를 사용하여 품질이 낮은 재료를 감

추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댓글이 파악되었다.즉,MSG에 대해서는 MSG보

다는 MSG를 사용하여 저급한 식재료를 감출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댓

글들에 공감이 많았다.

첫 번째 연구 결과,현재 인용되지 않는 연구결과를 보도한 기사가 발견되

었으며,두 번째 연구 결과 ‘식품첨가물 제거법’게시물이 발견되고 있는데,이

부분은 2016년에도 새로운 게시물로 재생산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MSG는

구토,호흡곤란,어린이 집중력결핍,천식,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사카린

나트륨은 소화기,콩팥장애,발암성이 있다고 쓰고 있었다.그런데 관련 질환

명을 적고 있는 기사나 게시물에서 출처를 함께 명시하는 경우는 없었다.

MSG,사카린나트륨을 포함한 식품첨가물들이 특정 질병을 일으킨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를 포함한 게시물들이라는 점과,일부 게시물은 최근에도 게

시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자칫 잘못된 인식을 심

어줄 우려가 있었다.

세 번째 연구 결과,소비자들이 사카린나트륨의 사용을 확대하면서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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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인하하지 않는데 대한 비판을 하는 댓글들이 발견되었는데,이는 기존

의 설문조사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첫 번째 연구나 두 번째 연구에서 발견되

지 않은 소비자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무표시의 맹점을 언급한다거나,정부

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다거나 MSG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미디어를 포

함,소비자를 오도한 세력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사카린나트륨 사용시 생산비

절감에도 불구하고 판매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의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부분은 설문기법으로는 물론이고 검색량에 따른 연관보도 분석이나 블로그,

카페 분석 등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에서는 결코 관찰할 수 없는 부분이었

다.

소비자들은 언론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업체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었다.대체적으로는 L-

글루탐산나트륨과 사카린나트륨을 가급적 기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

향이 간접적으로 관찰되었다.다만,MSG에 대해서는 MSG 자체보다는 질이

낮은 재료를 향미를 증진하여 감추려는 측면을 우려하고 있었고,사카린나트

륨에 대해서는 일부 당뇨,다이어트에 활용 사례가 관찰되기도 하였다.소비자

들은 특히 아이들 먹거리에 민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검색량 및 증가구간의 뉴스

기사들,블로그,카페 게시물들,인터넷 뉴스 댓글 등 소셜 웹 데이터를 분석

한 결과 소비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첫째,미디어,둘째,업체 마케팅,셋째,잘못된

정보의 재생산임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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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제언

1.정책적 제언

앞서 서술한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소비자들은 미디어의 보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파악되었으므로,

정부에서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거나 소비

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자 할 경우 TV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소비자를 대할 때에는 보다 큰 파급효과를 볼 수 있는 매체를 활용

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업체 마케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식품첨가물을 마치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성분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행위를 업계에서 지

양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일례로 정부에서는 MSG가 식품첨가물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MSG라는 표현을 자제

하도록 2010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통해 이명으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삭제하였으나,업계나 언론,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

음이 파악되었다.이처럼 소비자 인식의 전환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업

계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효용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일단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면 이를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또한,소관기관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이

라는 고시를 통해 품질인증기준의 하나로 L-글루탐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이러한 조건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업계에서

제품의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안전성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인증기준으로 정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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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L-글루탐산나트륨과 사카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이 유발하는 질환명

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식품첨가물 제거법 관련 게시물들이 블로그,카페에서

새롭게 작성되고 있었는데,잘못된 정보의 재생산과 관련하여 루머 컨트롤이

필요하다.정부에서 잘못된 게시물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소비자가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것

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셜 데이터가 범용화되어 정보가 넘쳐

나는 현 시대에서는 교육 시스템 안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식품첨가물인 L-글루탐산나트륨과 사카린나트륨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보를 TV프로그램나 인터넷을 통하여 접한 경험을 토대로 부정적인 인식이

각인된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소관기관에서는 식

품첨가물에 대해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중립적인 입장에서 위험 인식 및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인식을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을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데이터 수집 시기를 특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소셜 웹 데이터의

텍스트 분석을 통한 소비자 인식 분석에 있어서는 문헌고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 의회 법안 통과 사건,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천안함 사건 등 특정 사

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데이터 수집 기간을 정할 때에는 관심 사

건 발생 시점의 포함 여부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아울

러,특정 사건의 발생 후에 검색량 증가와 같이 소비자 행동에 변화가 발생하

므로,소비자 인식을 분석할 때에는 특정 사건의 발생 전후를 비교하여 분석



- 109 -

하는 것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또는 박종희

등(2015)의 연구에서 1946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신년사의 텍스트를 분석한

사례와 같이 데이터 생성기간을 상대적으로 장기간으로 정하여 연대기적 변화

를 관찰하는 방법도 소비자 인식의 흐름을 관찰하는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소셜 웹 데이터를 수집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블로그,카페와 같이 주

제가 광범위한 웹 데이터보다는 식품에 대해서,또는 식품첨가물에 한정하여

토론하는 게시판 등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특정 사이트를 타겟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본 연구에서는

특정할 만한 사이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블로그와 카페를 대상으로 수집하

게 된 한계가 있었다.또는,Gosh& Guha(2013)의 연구에서 비만과 관련된

트윗을 수집할 때에 ‘fooddeserts’등 관련 검색어를 AND로 묶어서 함께 추

출하였듯이 검색어를 ‘식품’그리고 ‘사카린’으로 하는 등 특정 분야에 제한하

여 검색하는 것이 식품첨가물과 관련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는데 더욱 도움

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댓글 분석에 있어서는 인기 댓글을 대상으로 할 만한 기사가 3건 외

에는 파악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으며,분석할 정도로 일정 수량 이상의 댓

글이 달린 인터넷 뉴스가 많아지면 후속 연구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

다.아울러,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인기 댓글’만을 선별하여 기존에 구축된

감성어 사전을 기반으로 하는 감성분석을 활용하였으나,향후 기술이 허용한

다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모두 수집하여,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분야에 적

용가능하도록 구축된 감성어 사전에 기반하여 연구자 정의에 따라 감성 분석

한다면 보다 정교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 소셜 웹 데이터에서 수집된 정보는 소셜 웹 매체

의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분명

히 있지만,장래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용자가 점차 확대되어 전수조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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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매체 이용자와 대표성에 대

한 논란 없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는 장래의 시점에서는 소셜 웹 데이터에

기반하여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는 기법이 일반화되고 그에 기반하여 효율적인

여론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는 것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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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KBS뉴스,

[건강충전]MSG는 몸에 나쁘다?…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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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KBS뉴스,[건강충전]MSG는 몸에 나쁘다?…오해와 진실(기사입력

2013-10-0110:24)

<앵커 멘트>여러분,MSG아시죠?식품첨가물이나 인공 조미료 등으로 통칭

되고 있는데요.그동안 유해성 논란도 꾸준히 있어왔습니다.그런데 최근에는

MSG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면서 음식점을 평가할 때도

MSG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뭐가 맞

는 건지 좀 확실하게 알아보고 가죠.

모은희 기자 나왔습니다.

MSG를 보니까 일일권장량이 제한돼 있지가 않더라고요.이게 안전한지 항상

궁금했어요.

<기자 멘트>마트에 나가보면 라면이며 김,과자 등등 MSG무첨가를 내세운

제품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MSG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큰 점을 이용한 일종의 건강 마케팅이죠.그렇다면 과연 MSG를 먹으면 우리

몸에 해로울까요?

정답은 아니오,괜찮단데요.

그러면 도대체 왜 MSG가 해롭다고 알려졌을까요?정말 다른 단점은 없는 걸

까요?MSG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음식의 간을 맞추는 데 소금,간장,설탕 등 많은 조미료가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는 유독 MSG에 민감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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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몸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 잘 안 쓰죠."

<녹취>"화학조미료라고 생각하니까요.천연은 아니니까."

<녹취>"입맛이 길들었기 때문에 그걸 찾게 되니까요."

유해성 논란이 계속된 MSG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그래서 물어봤습

니다.토마토,소고기,치즈,고등어 중에서 MSG가 함유된 음식은 어떤 걸까

요?

<녹취>"소고기요."

<녹취>"고등어가 아닐까요?"

<녹취>"가공식품 치즈.아닌가요?"

정답은 네 가지 모두인데요.뜻밖이죠?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MSG는 보통 L-글루탐산나트륨으로 불리는데요.글루탐산은 단백질을 구성하

는 아미노산 중 하나입니다.보통 다시마에 많이 함유되어 감칠맛을 내는데요.

다시마뿐 아니라 고기,생선 등의 단백질,양파와 토마토에도 전부 들어있습니

다.심지어 모유에도 MSG가 들어 있는데요.

<인터뷰>권훈정 (교수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가

아미노산이에요.이 아미노산은 총 20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그래서

살아 있는 생명체는 모두 이 글루탐산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왜 MSG가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논란은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다량의 MSG를 섭취하면 두통,근육 경련,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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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하지만 이후

의 연구에서 MSG와 이런 증상은 연관성이 없다고 증명되었는데요.

<인터뷰> 이덕환 (교수 /서강대 화학과):"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적당한

양을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2천여 편의 학술 논문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고 거의 모든 나라의 식품규제기관들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안

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SG가 신경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실제로 글루탐산은 몸 안

에서 신경전달물질로 작용합니다.하지만 우리 몸에서 뇌로 전달되는 MSG농

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

들의 견해입니다.자연적으로 존재하는 MSG는 괜찮지만,인공적으로 만든

MSG는 몸에 해롭다는 주장도 있는데요.실제 조미료 속 MSG는 사탕수수를

인공 발효시켜 만듭니다.자연에 있는 글루탐산을 추출해 만드는 건데요.

<인터뷰> 권훈정 (교수 /서울대 식품영양학과):"MSG는 글루탐산에다가

나트륨을 염으로 중화시킨 건데요.고체화해서 분말로 팔기 쉽게 하고 저장하

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형태이고 일단 물에 녹으면 똑같아집니다."

MSG는 많이 섭취해도 몸에 축적되지 않고 에너지로 쓰여 사라지는데요.우리

나라 식약처나 세계보건기구는 MSG의 하루 섭취 제한치를 정하지 않고 있습

니다.그만큼 안전한 물질이라는 설명입니다.MSG를 넣어서 조리하면 총 나

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는데요.

<녹취> "국 1리터 대비 소금 8g을 준비했고요.이쪽은 국 1리터 대비 소금

5.5g,MSG0.5g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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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을 끓여서 한쪽에는 소금을,한쪽에는 소금과 MSG를 넣은 후 맛을 비

교해봤는데요.

<녹취>"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녹취>"별로 크게 짠맛의 차이는 느끼지 못했는데요."

맛은 별 차이가 없지만 염분 농도는 차이가 많습니다.소금으로만 간을 한 국

에서는 염분이 30% 높게 나왔는데요.다량의 소금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MSG가 이 소금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진짜 MSG의 문제는 이겁니다.질 낮은 값 싼 재료를 쓰더라도 MSG를 넣으

면 쉽게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좋은 재료를 골라 성심껏 요리를 하는 식당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냉면으로 유명한 이 집.고기를 삶아 냉면 육수

를 만드는데요.

<인터뷰> 윤혜자 (냉면 전문점 운영):"소고기는 완전 한우.그래야 국물을

내기 때문에 한우를 안 쓰면 육수 국물이 맛이 없어요.MSG를 소량이라도 안

쓸 수는 없다고 합니다."

<녹취>"조미료 간을 약간은 해야 돼요.이게 맛을 내는 거거든요."

MSG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 때문에 숨기는 식당들이 많은데요.

정성을 담아 파는 음식이라면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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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문민식 :"MSG를 식당에서 다 넣지 않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오히려)솔직한 게 좀 더 호감이 가는데요?이 집이 더요."

<녹취>"내가 쭉 해온 음식이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그러니

까 똑같은 맛을 찾고 그 맛을 또 (손님들이)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식당의 90%가 사용할 정도로,우리는 MSG의 획일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습니

다.재료 본연의 풍미를 사라지게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MSG에 너무 민

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저렴하면서도 손 쉽게 맛을 낼

지,번거로워도 정성껏 음식을 만들지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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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연합뉴스,

식약처 "식품첨가물 MSG는 평생 먹어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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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연합뉴스,식약처 "식품첨가물 MSG는 평생 먹어도 안전"(기사입력

2014-04-0606:00)

(서울=연합뉴스)서한기 기자 =인터넷 등에 식품첨가물의 위험성을 과대 포

장한 소문이 떠돌자 식품 안전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카페 등에는 "알게 모르게 먹은 식품첨가물

이 우리 몸에 독이 되어 쌓인다"또는 "중국 음식을 먹고 속이 울렁거리는 이

유는 식품첨가물인 MSG때문"이란 글들이 떠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발행하는 웹진 '열린 마루'(2014년 3월호)의 '식품

첨가물,얼마나 알고 있습니까'란 글을 통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

들이 인터넷에서 번지며 국민불안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식품첨가

물에 대한 오해 해소에 나섰다.

먼저 식약처는 감칠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이지만 유해

성 논란에 휩싸인 MSG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정식 명칭인 MSG는 과다 섭취하면 뇌신경세포가 파

괴되고,민감한 사람은 두통과 메스꺼움,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겪는다는 '

오해'를 받고 있다.그래서 소비자들이 선뜻 사용하기에 불안한 식품첨가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L-글루타민산나트륨은 지난 1995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연구,조사한 결과,평생 먹어도 안

전한 식품첨가물로 이미 판명됐다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L-글루타민산나트륨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당을 원재

료로 사용한다.미생물이 사탕수수 원당을 영양분으로 글루타민산을 만들어내

고,이후 정제와 결정화 과정을 거친 후 글루타민산이 물에 잘 녹을 수 있도

록 나트륨을 붙이면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된다.글루타민산은 단백질을 구성

하는 20가지 아미노산 가운데 하나로,모유나 우유,치즈 등의 유제품과 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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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완두콩,토마토,옥수수 등 자연식품에 들어 있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제조 때 보존·착색·감미 부여 등 다양한 기술적,

영양적 효과를 얻고자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로,화학적 합성품 403개와

천연첨가물 196개 등 총 599개 품목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아래 관리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품을 만들면서 식품변질을 막는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 식

품첨가물을 넣지 않는다면,미생물이 번식해 식품이 썩으면서 식중독이 발생

할 수 있고,유통·보존기관 단축으로 식량자원의 폐기가 급증할 것이라며 식

품첨가물 사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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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연합뉴스,

“빵·과자·아이스크림에도 사카린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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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합뉴스,“빵·과자·아이스크림에도 사카린 사용 허용”(기사입력

2014-07-2705:22,최종수정 2014-07-2705:27)

식약처,개정고시안 행정예고...허용범위 넓혀

(서울=연합뉴스)고미혜 기자 =오랫동안 유해물질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인

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앞으로 빵,과자,아이스크림 등에도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 기타 코코아가공품,초콜릿류

▲ 빵류 ▲ 과자 ▲ 캔디류 ▲ 빙과류 ▲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젓갈,김치,시리얼,뻥튀기,잼,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사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

이다.

사용허용량은 ㎏당 빵은 0.17ｇ 이하,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ｇ 이하,초콜

릿류는 0.5ｇ 이하 등이다.

19세기 말 처음 발견된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350배 가량 더 달면서도 열

량이 적어 우리나라에서도 1960∼1970년대 설탕 대체재로 널리 쓰였다.

그러나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

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사카린에는 유해물질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고 미

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 올리는 등 각국이 규제

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며 1990년대 들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이후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카린

은 서서히 재평가를 받게 된다.캐나다에서 진행된 쥐 실험은 음료 80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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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셔야 섭취할 수 있는 정도의 대량 사카린을 매일 투여해 얻어낸 극단적인

결과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다가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TP)이 실험을 통해 2000년 사카린을 발

암성 물질 목록에서 삭제한 데 이어 미국 EPA는 2010년 사카린을 유해우려

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이에 앞서 각국에서도 사카린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

를 넓혔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사카린의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지만 빵,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

국내의 한 사카린 제조업체는 빵,과자 등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

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하지만 지난해 법원은 이

들 품목에 사카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다며 식약처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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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umers‘PerceptionsonFoodAdditives

-AnalysisofSocialWebData-

SooyeonLee

DepartmentofFoodandNutri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Priorstudies on consumers perception on food additives were mostly

questionnaire based surveys.Recently data mining technology enables

researcherstoanalyzeconsumersperceptioninsocialmedia.Inthisstudy,

we analyzed consumer perceptions on both sodium L-glutamate and

sodium saccharinusing thesocialwebdataincluding searchvolumein

search engine,texts ofblogs and web communities,and online news

comments.Thisstudyconsistedofthreepartsonsodium L-glutamateand

sodium saccharin respectively.The first part determined consumers'

intereston sodium L-glutamate orsodium saccharin analyzing search

volumein search engine(Korean representativeportalsite,NaverTrend

Search Service)and media reportwith increased search volume.The

second partdealtwith textmining on Naverblogs and Naverweb

communities using topic modeling relating to sodium L-glutamate or

sodium saccharin.Thethirdpartanalyzedthepositive/negativetendency

usingsentimentanalysisandinformationofonlinenewscommentsrelating



- 132 -

tothetwofoodadditives.SearchvolumeforbothPC andmobilesearch

enginesandmediareportwithincreasedsearchvolumewereinvestigated

for5years,from July2010toJune2015.Accordingtotheresults,media

and press affected on consumers' searching behaviour for two food

additives.Amongthem,currentaffairsprogram appearedtobethemost

influential.Pressreleasefrom MinistryofFoodandDrugSafetyappeared

farlessinfluentialthancurrentaffairsprogram orotherTV programs.

Whenmediareportedtheexpansionoffoodcategoriespermittedtouse

sodium saccharin,search volumeforsodium saccharinhasincreasedin

bothPC andmobilesearchengines.Atthesametime,itwasreported

removalmethodforfoodadditivesandconcernabouttheexpansion,soit

appeared that consumers haven't shown a positive stance on such

expansion.Considering that the expansion was related to children's

preferencefoodsandthesearchvolumeincreasedperiodlastforabout5to

6weeks,consumerswereconcernedaboutchildrenthatmuch.Forthe

secondpart,datawerecollectedfrom Naverblogsandwebcommunities

usingprogramminglanguagepythonfrom July2013toJune2014fora

yearand analyzed by freetextmining softwareusing topicmodeling,

whichisnamedTONK.Accordingtotheresults,itappearedthat'MSG'

or'Sodium saccharin'-noaddedproductswererecommendedorpromoted

in thearticles.So itassumed thatconsumerswould prefer'noadded

products'to'addedproducts'forthesefoodadditives.Therewerearticles

aboutdiseaseoccurredbyMSGorsodium saccharinwithoutanyreference

orcitation.Furthermoresuch articleswererewritten in BlogsorWeb

communitiesin2016,soitispossiblethatthosearticleswouldprovide

wronginformationtoconsumerscurrently.Finallythethirdpart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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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ositive/negativetendency andinformation ofonlinenews(KBS and

YonhapnewsforMSG,Yonhapnewsforsodium saccharin)comments

relatingtothetwofoodadditives.Itwasmainlycommentedabout'Safety

ofMSG'and 'Matteroflow quality ingredientsratherthan MSG'in

onlinenewscommentsforMSG.Forsaccharin,itwasmainlycommented

about'distrustofgovernment','criticism offood productprice' and

'distrustoffood companies'.Totally 39 online news comments were

analyzedand27of39showedthenegativetendency(4of5,12of17,11

of17).Itwasfound that'consumerswereconcernedaboutChildren's

food', 'sodium saccharin was tried in diet for diabetes patients',

''ingredient'wasrelatedtoperceptiononMSG',and'consumerscriticised

foodproductpricemaintainingwhencompaniesusessodium saccharinasa

sugarsubstitute',thesepointswerenotfoundinpriorstudies.

The present study was the first attempt to study on consumers

perceptionsutilizingsocialwebdatainKorea.Findingsfrom thisstudy

willprovidebaselinedatathatwillaidinunderstandingcurrentstatusand

exploringstudiestobeundertakeninthefuture.

Keywords:Socialwebdata,Sodium saccharin,Sodium L-glutamate,

Consumersperception,Topicmodeling

StudentNumber:2007-3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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